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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께

글
로벌 복원력을 집중 조명한 인도태평양 디펜스 포럼(IPDF)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및 안보 파트너들은 권위주의 

정권과 전략적 경쟁자들이 야기하는 위협은 물론, 자연재해나 대규모 

이주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및 집단 

복원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원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번 호의 첫 번째 기사에서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군대들이 기후 변화의 실존적 위협과 다양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심층 기사에서는 현재 중요 광물 

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왜 국제 협력 및 진화하는 지속 가능성 모델이 필수적인지를 

알아봅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군대와 국가들이 지역 

복원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또 기후 영향에 취약한 국가, 특히 태평양 

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일례로 2023년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재해 관련 혼란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 사회 주도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자 

사모아에 20억 790만 원(150만 미국 달러)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12개 태평양 도서국의 지역사회 복원력,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민관 이니셔티브인 

미국국제개발처의 2022-27년 태평양 도서국 전략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대는 대규모 글로벌 훈련을 통해 복원력을 

구축하여 견고하고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의 기사에서는 태국의 코브라 골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탈리스만 

세이버와 같은 다자간 훈련이 가져다주는 안보 이점도 강조합니다. 

합동군과 다국적군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 지역 안정,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복원력은 저항력을 강화해줍니다. 미얀마 내 군사 정권이 

권력을 장악한 지 2년이 넘은 지금, 대부분 민간인으로 구성된 저항 

연합은 결의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의 교수이자 미국 육군 예비역 중령인 미에미에 윈 버드

(Miemie Winn Byrd)는 대군부 저항이 전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그는 저항 연합이 

미얀마를 완전히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지휘 

체계와 더 많은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호를 통해 인도태평양 국가와 군대에 복원력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역내 대화가 촉진되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ipdf@ipdefenseforum.com으로 

보내주십시오.

인도 태평양 뷰

IPD 포럼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 관계자들에게 국제적인 포럼을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하는 전문 군사 잡지입니다. 

본지에 소개된 의견이 반드시 본 사령부나 다른 미국 

정부 기관의 정책 혹은 견해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모든 기사는 포럼 스태프가 

작성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요구되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본지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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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토론에 참여해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IPD 포럼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및 안보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발행하는 
분기별 잡지로서 테러 방지부터 국제 협력 및 자연 재해까지 지역의 안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제에 대한 고품질 
심층 자료를 제공합니다. 

IPD 포럼은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매일 새로운 기사를 게시합니다.
www.ipdefenseforum.com

방문하시면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	 온라인 전용 콘텐츠 액세스

n	 이전 호 검색

n	 기사 제보 안내

n	 무료 구독 신청

n	 피드백 보내기

포럼 온라인이 이제 
11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중국어(간체 및 번체)

영어
힌두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에서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왓츠앱: @IPDEFENSEFORUM, 라인: @330WUYNT 을 
팔로우해주세요. 

iTunes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포럼뉴스
(FORUMNEWS)"를 검색하여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앱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미미 윈 버드(DR. MIEMIE WINN 

BYRD) 박사는 하와이에 있는 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Daniel K. Inouye Asia-

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교수로서, 미국-미얀마 관계, 

인도태평양 경제, 조직 개발, 성인 

학습을 전문 분야로 다루며, 특히 민군 

작전, 기관 간 협력, 기업 재무회계 

기준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윈 버드 박사는 클레어몬트 

메케나 칼리지(Claremont McKenna College)에서 경제학 및 

회계학 학사 학위를, 하와이 대학교(University of Hawaii)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어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교육 리더십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4페이지에 등장

미시마 시게노리(DR. 

MISHIMA SHIGENORI) 

박사는 일본 방위성 

방위장비청의 부청장 

겸 최고 기술 책임자다. 

그는 일본 자위대의 

연구 개발, 국제 장비 및 

기술 협력, 정부, 산업계, 

학계의 첨단 기술 향상을 

총괄한다. 이전에는 방위장비청의 기술 전략 및 

프로젝트 관리 부서를 이끈 바 있다. 도쿄대학교에서 

해군 건축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에서 유체 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40페이지 참조

IPDF



6 IPD FORUMFORUM

지역 뉴스

파트너국,  

악성 스파이웨어 

확산 차단

필리핀, 새로운 미군 캠프 
4곳 선정

2
023년 3월 12여 개국이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국내 및 국제 

통제를 촉구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덴마크,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국가들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최종 사용자에게 기술과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파트너들이 

스파이웨어 확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며, 

이러한 도구를 더 잘 식별하기 위한 정보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며칠 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인사와 시민 사회를 겨냥한 디지털 스파이 도구의 

악의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 명령은 미국 국방, 사법, 정보 기관의 구매 

결정에 새로운 제한을 가함으로써 어둠의 산업을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이스라엘 회사가 개발한 스파이웨어를 

사용하는 정체불명의 해커가 미국 국무부 직원 최소 9

명의 아이폰을 표적으로 삼았다. 2023년 3월 말, 미국 

고위 관계자는 10개국에 주재하는 미국 정부 직원 

최소 50명이 상업용 해킹 도구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로이터

2023년 4월 필리핀 정부가 미군 순환 부대가 무기한 주둔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 기지 4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에는 바다 너머 대만을 
바라보는 기지도 포함되어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의 2014년 방위협력증진협정에 따라 
기존 5개 기지에 미군 주둔을 확대하여 필리핀의 해안 방어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기지에는 산타아나(Santa Ana)주의 필리핀 해군 기지와 
북부 카가얀(Cagayan)주의 랄로(Lal-lo)  국제공항이 포함된다. 이 
두 기지에서 미군이 중국 남부와 대만을 모두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격분했다. (사진: 필리핀과 미국 해병대가 2022년 3월 필리핀 
카가얀주에서 열린 발리카탄 양국 연합 훈련에서 훈련 중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기지에는 이사벨라(Isabela)주 북부와 팔라완 서부 
발라박(Balabac)섬의 해군 캠프가 있다.

팔라완은 남중국해를 마주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무역로인 
남중국해 거의 모두에 대해 자의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세를 강화하여 필리핀을 포함한 소규모 영유권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카를리토 갈베스 주니어(Carlito Galvez Jr.) 당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남중국해는 4,008조 9,000억 원(3조 미국 달러) 상당의 물류가 
지나가는 곳이다. 이곳을 공동 보호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필리핀 대통령실은 새로운 미군용 기지가 "적합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시설"이며 자연재해와 기타 비상사태 시 인도주의 및 구호 활동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미군과 필리핀군은 새로운 기지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더욱 원활한 공동 대응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공동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 통신

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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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1조 3,585억 원(85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 구매 승인

2023년 3월 인도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11조 3,585억 원(85
억 미국 달러) 상당의 미사일, 헬리콥터, 대포, 전자전 시스템 
구매를 승인했다.

인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인도군의 자본 획득을 승인하는 
최고 정부 기관인 국방획득위원회(Defence Acquisition Council)
가 모든 군종에 대한 주문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정부의 국내 방위 산업 활성화 노력에 
부응하여 모든 주문을 인도 기업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2022년 9월 인도는 최초로 자국에서 건조한 항공모함INS 비크란트
(INS Vikrant)를 취역시켰다.)

핵무장 국가인 중국과 파키스탄에 둘러싸여 있고 중국과의 

히말라야 국경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는 주로 
구소련제 장비로 이루어진 군사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다. 승인된 
장비 중 약 80% 인도 해군용으로, 인도는 이미 2022년에 인도양내 
중국의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구매 승인된 장비에는 해군을 위한 브라모스 미사일 200기,  
유틸리티 헬리콥터 50대, 전자전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국방획득위원회는 또한 인도가 국내 최초로 제작하게 될 디젤 
선박용 엔진과 공군의 수코이-30MKI(Sukhoi-30MKI)  전투기용 
장거리 대공 무기에 대한 제안을 승인했다. 인도 육군은 고기동차량 
및 포견인차량과 더불어 155밀리미터/52 구경 견인포 307대의 구매 
승인을 받았다.  로이터

일본이 각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로써 일본은 군사적 목적의 국제 원조를 
금지했던 규정에 대해 처음으로 분명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2023년 4월 마츠노 히로카즈(Matsuno Hirokazu) 일본 

내각관방 장관은 일본의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Overseas 
Security Assistance)은 수십 년 동안 도로, 댐, 기타 민간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해온 해외 개발 지원 프로그램(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과는 별도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성은 성명에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은 안보와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하여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헌법에 명시된 평화주의에서 현저하게 
전환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력 증강에 
착수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외무성은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 프로그램이 무기 
수출에 관한 원칙에 따라 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구입하는 데 원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에는 해상 감시용 위성 통신 및 무선 시스템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첫 번째 수혜국은 방글라데시, 피지,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외무성은 해양 안보 
강화를 목표로 이들 국가에 대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사진: 일본과 필리핀 해안 
경비대 함정이 마닐라 인근에서 해적 퇴치 훈련을 하고 있다.)

2023년 4월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이 필리핀에 레이더를 
제공하여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원조는 보조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발 도상국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군사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원조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이번 결정에 앞서, 2022년 12월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전역에 100조 5,450억 원(750억 미국 달러)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해외 방위 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일본의 새로운 정책

AFP/GETTY IMAGES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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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복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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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군대, 기후 영향에 적응하며 대응 능력 강화
포럼 스태프 | 사진: AP 통신

에
와 해변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밀려오는 태평양의 파도와 
조류에 침식되고 있는 가운데, 
폭스트롯 사격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표적을 이동하고 있다. 2023
년 초, 대원들은 한 세기 동안 사격술 연마에 
사용돼온 미국 해병대 하와이 기지의 푸울로아 
사격 훈련 시설에 있는 4개의 단거리 사격장을 
이전하는 첫 단계로 권총 사격장을 내륙으로 
약 40미터 옮기기 시작했다. 오아후섬의 
좌측에 위치한 55헥타르 규모의 부지에서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해안 침식으로부터 
사격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군수품의 바다 오염 
위험을 제한할 것이다.

기지의 환경 규정 준수 및 보호 부서 
책임자인 제프리 하트(Jeffry Hart) 소령은 
보도 자료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천연 자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 
땅의 지킴이로써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해병대, 합동군, 사법 기관이 훈련과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푸울로아 사격 
훈련 시설의 작전 효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중부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군은 해수면 상승, 영구 동토층 해빙, 홍수, 폭풍 
심화 등 기후 변화의 실존적 위협과 그에 따른 
도전에 대비해 시설을 개조하고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공군 
엔지니어 로버트 에반스 주니어(Robert Evans 
Jr)는 2022년 8월 미국 공군의 인도 태평양 
문제 저널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과 관련 위험은 안보 문제를 야기하고 국방 
전략, 계획, 역량, 임무, 물자, 장비, 차량, 무기 
시스템, 심지어 인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
임무 계획에는 임무에 대한 기후 변화 영향의 
식별 및 평가, 계획 및 절차에 기후 변화 영향 
통합, 특히 기지 인프라 및 지원 시스템의 
복원력 구축을 위한 기후 변화 위험의 예측 및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반스는 "각국이 중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위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는 군사 기지 선택과 
관련된 기후 변화 영향과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변화
최근 새로운 수도를 바닥부터 다시 건설하기 
시작한 13,500개의 섬과 2억 8,000만 명의 
인구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처럼 엄청난 
작업을 시작한 나라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인도네시아의 현재 수도인 자바섬의 
자카르타에는 1,120만 명의 주민이 평균 해발 
8미터에 살고 있으며, 무분별한 지하수 추출과 
자바해의 방파제 붕괴로 인해 지반이 매년 
최대 25센티미터씩 가라앉고 있다. 유엔은 20
년 이내에 자카르타의 3분의 1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바섬에서 북동쪽으로 약 1,400
킬로미터 떨어진 보르네오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주의 정글 고지대에 새로운 
수도가 건설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누산타라
(Nusantara, 자바어로 "제도"라는 뜻)(자바어로 
"제도"라는 뜻)가 완공되면 약 3만 명의 병력을 
수용하는 기지와 인도네시아군 본부를 포함한 
국방 및 안보 인프라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인도네시아 안보전략연구소의 군사 
전문가인 카이룰 파미(Khairul Fahmi)는 
포럼에 "군사 시설과 설비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병력과 주민의 안전 
및 보안, 업무 수행의 효율성, 기능, 위협의 
형태다."며 "따라서 폭풍,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은 군사 시설과 설비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지구 화산의 75% 포함하고 
지진의 90% 일으키는 4만 킬로미터 길이의 
지진 불안정 지대인 이른바 불의 고리를 따라 
위치하고 있어 복원력 있는 인프라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파미는 "예상되는 기상 
문제에 대비하고, 취약한 군사 부지를 이전하고, 
건축 및 조달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군사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것은 변화하는 
기상 패턴의 가장 가까운 영향이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주의 정글 고원에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를 건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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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기후 변화(Nature Climate Change) 저널에  
실린 2023년 3월호의 한 기사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100년까지 인도태평양의 다른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태국 방콕, 인도 첸나이 
및 콜카타, 베트남 호치민, 필리핀 마닐라, 미얀마 양곤이 
포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해수면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금세기 전 세계 피해액이 7,370조 5,500억 원
(5조 5,000억 미국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3월 AP 통신은 미국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새로운 연구를 
인용하여 "동시에 폭풍과 홍수가 악화된다는 것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극한 현상이 더 자주, 더 강렬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견디도록 설계된 건물과 기타 인프라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임무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광범위한 안보 위기가 일어나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해 
구호에 대한 역사적 수요에 대처하는 군에 더욱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랜드연구소(Rand Corp.) 기후 복원력 센터
(Climate Resilience Center)의  공동 책임자인 애비 팅스타드
(Abbie Tingstad)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이로 인해 군이 
기후 변화의 "엄청난 위협"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연구 기관에서 선임 물리 과학자로 활동 중인 
팅스타드는 "임무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기존 
임무 유형의 변화와 빈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임무가 등장할 수도 있다."며 "군은 병력 및 인프라의 준비 
태세 및 복원력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주변의 평균 해수면은  
1980년대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190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장으로 퇴역한 후 사사카와 평화재단
(Sasakawa Peace Foundation) 해양정책연구소(Ocean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아키모토 가즈미네(Akimoto Kazumine)는 2023년 3월 더 
재팬 타임스(The Japan Times)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학적 추산에 따르면 2100년 말까지 오키나와섬의 주변 
해수면이 2000년에 비해 약 30센티미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곳의 일본 기지와 미국 기지가 
가장 취약하다."고 말했다.

2022년 말에 업데이트된 일본의 국방 전략은 "기후 
변화는 일본을 둘러싼 다양한 계획, 시설, 방위 장비, 안보 
환경을 포함하여 미래의 방위성/자위대 작전에 필연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20272027
회계연도년까지 지하 지휘본부를 건설하고 주요 기지 및 
캠프의 시설을 이전하고 통합하는 조치를 추진하여 각 
시설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더불어 쓰나미 같은 

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작전에 중요한 기지와 
캠프부터 시설과 인프라를 보강할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자위대는 화석 연료 공급망과 전력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열과 기타 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 더 재팬 타임스는 "이 아이디어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군사 
시설을 조정하고 공공 인프라의 중단으로부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군사 시설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한편 싱가포르 국방부는 2023년 초에, "주변 온도 
상승이 훈련 및 작전 준비에 끼치는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 복원력 및 수행력 센터(Heat Resilience 
and Performance Centre)를 설립했다. 싱가포르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국방 연구 개발 기관인 DSO 
국립연구소(DSO National Laboratories)가 협력하는 
이 센터는 기후 시뮬레이션, 성능 평가, 복원 과학 기술을 
통합하여 부상을 유발하고, 수행력을 떨어트리고,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원들의 열 스트레스를 줄일 
것이다. 연구원들은 열을 완화하는 군복과 인프라 등의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연구 개발의 초점은 
군사적 맥락에 있지만, 주요 근본적인 결과와 접근 방식은 
군 외부의 준군사 및 민간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공통 약속'
파트너들은 특히 바닷물이 해안 마을에 침입함에 따라 
주민들이 이미 고지대로 이주하고 있는 태평양 섬 지역에서 
기후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대변인은 포럼에 "2019년에 발표된 인도 태평양 
참여 강화 프로그램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는 파트너와 
함께 안보 관련 인프라와 역량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전략적으로 안전하고 유능하고, 정치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는 지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여기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증진하기 위한 
태평양 파트너와의 협력도 포함된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제공하는 모든 인프라는 자연 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는 특정 표준을 충족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공동 
행동을 통해 태평양 지역의 복원력을 구축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지지한다. 태평양 전역의 강화된 보안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파트너국의 재해 전후 대응 메커니즘과 기후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집단 안보는 또한 필리핀과 미국이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의 
토대로서 이에 따라 미국은 오랜 동맹국인 필리핀과, 2023년 
 초에 발표한 방위협력증진협정의 신규 기지 4곳을 포함해 
미군을 순환 배치할 필리핀 내 9곳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개선 활동에 1,340억 6,000만 원(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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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미국의 투자가 
필리핀의 재해 대비 및 대응 능력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사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2월 카를리토 갈베스 주니어(Carlito Galvez Jr.) 
당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성명에서 "방위협력증진협정에 
아래 새로운 기지를 통해 필리핀은 인도주의 및 기후 관련 
재난은 물론 다른 공동 과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후 적응과 복원력에 초점을 맞춘 지역 파트너십은 
남중국해 분쟁 해역의 암초에 인공 구조물을 건설하고 
군사화하는 중국의 환경 파괴적인 캠페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가운데 준설 공사를 통해 군사 
기지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미래 세대에게 
오만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훈이 될 것이다. 팅스타드는 "
이미 대부분 물속에 잠겨 있고 앞으로 더 물속에 잠길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준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다소 불안정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후 정보에 기반한' 결정
미국 국방부는 기후 변화를 군사 작전과 시설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1년 기후 정상 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서 
"해수면 상승과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격렬한 폭풍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동시에 집단 대응 
능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전 세계 5,000개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링, 컴퓨터 매핑을 도입했으며 그중 3분의 1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일에 취약한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 육군 공병이 설계하고 2020년에 공개한 미국 
국방부 기후 평가 도구(DOD Climate Assessment Tool 
(DCAT))는 허리케인, 산불, 가뭄, 홍수, 기타 기상 이변 
데이터와 해수면 변화 분석을 사용하여 노출, 민감도, 적응력 
등의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시설의 취약성을 평가한다. 미 
국방부는 보도 자료에서 "시설 계획자부터 최고 담당자까지 
부처 내 모든 인력이 국방부 기후 평가 도구를 통해 과거 
데이터와 미래 기후 예측을 사용함으로써 각 위치의 기후 
관련 위험 노출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중반 우선 순위를 확인하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멜리사 달튼(Melissa Dalton) 미국 국방부 국토 
방어 및 반구 문제 담당 차관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국방부 기후 평가 도구를 공유하기로 약속했으며 기후 관련 
비상 사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준비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기후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 문화를 
조성하고 기후 변화를 위협 평가, 예산, 작전 의사 결정에 
통합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근무하고 생활하는 시설과 
구조물의 복원력을 강화하여 군과 군을 지원하는 민간인을 
비롯한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o

이 기사는 포럼 특파원 구스티 다 코스타(Gusty Da Costa), 제이콥 도일(Jacob Doyle), 마리아 T 레예스
(Maria T. Reyes)가 작성했다. 

매년 최대 25센티미터씩 가라앉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한 지역이 조수 범람으로 침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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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  
민간인 보호
국제법에 따라 군은 전쟁 중 비전투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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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토 분쟁, 정치적 야망, 자원 경쟁은 종종 
무력 분쟁을 촉발하거나 확대한다. 
이렇게 발생하게 된 전쟁은 그 원인과 
관계없이 복합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의 복합적인 결과에는 장단기 
파괴와 더불어 전시 사상자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민간인 사망이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는 보도 자료에서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가장 
암울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이라며, 이 전쟁에서 민간인들이 
"집에서 물을 받고 식량을 구입하는 등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려다" 죽임을 당했다고 전했다.

2023 년 2월 튀르크 판무관은 "아주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노인까지 모두 영향을 받았다. 교육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학생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이 
중단되는 것을 목격했고 노인과 장애인은 방공호로 
피신하지 못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지하실에서 
장기간을 보내야 하는 등 엄청난 시련에 직면했다."며  
"날마다 국제 인권과 법 위반이 계속되면서 점차 커지는 
고통과 파괴를 극복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켜 
식량과 연료 비용을 높이고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불행을 심화시키고 있다. 튀르크 판무관은 "민간인인들이 
견딜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라'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제인권감시기구는 
국제인도법이라고도 불리는 무력분쟁법에 따르면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전투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인이 있는 경우 민간인 피해를 제한해야 하는 전쟁 
당사자의 의무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무력분쟁법에 
따르면 군은 민간 사물에 대한 손상이나 민간 인명 손실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3년 2월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예방 조치에는 공격 
대상이 민간인이나 민간 사물이 아닌 군사 사물임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상황이 

허용되는 경우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사전 경고'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공격 당사자는 단순히 인구 
밀집 지역 내부나 인근에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을 배치할 
책임이 방어 당사자에게 있다고 간주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야 할 의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무력 분쟁 및 기타 폭력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 강화"라는 
제목의 핸드북을 발간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와 팁을 공유했다. 핸드북은 무력 분쟁이나 기타 
폭력 상황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무력 분쟁이나 
폭력 상황에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 여성과 어린이, 노인, 
집에서 쫓겨난 난민 등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핸드북은 "민간인들이 점점 더 
직접적으로 폭력에 휘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통제는 종종 분쟁에서 위험에 처한 것들 중 하나다."며 "이러한 
상황의 발전은 공동체 간, 민족적, 종교적 긴장의 증가, 국가 
구조의 붕괴, 천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 투쟁, 무기의 광범위한 
가용성, 테러 행위의 증가, 소위 비대칭 무력 분쟁의 확산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오늘날 무력 분쟁과 기타 폭력 상황에 
휘말린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기중 전반적으로 보호가 
부족한 것은 프레임 워크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규정 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각국이 분쟁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는 부분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	관련 당국에 보호 활동의 실행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홍보하고, 논의한다.
•	사법 기관이 역할을 이해하고 법이 지켜지게 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	위기 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당국,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 특히 시민 사회와 신뢰할 수 있는 연락망을 
개발한다. 

•	서비스나 지원 제공을 사전 승인할 지역, 기간, 사람을 
선정한다.

•	지원 프로그램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민간인을 
대신하여 보호를 용이하게 하는 보완 활동을 시행한다. 

•	민간인 대상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보호 
활동을 수립하고 구축한다.  

상단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2022년 10월 4일, 한국 파주의 판문점 접경 마을에서 미군 병사가 순찰 중이다. AP 통신

1951년 한국전쟁 중 미국 육군 의료진이 부상당한 병사를 공수하고 있다. 유엔/미국 공군  

2023년 4월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에서 경찰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AFP/GETTY IMAGES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기가 끊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한 남성이 주민들에게 배포할 생존 키트를 점검하고 있다. AP 통신  



14 IPD FORUMFORUM

국제적십자위원회 핸드북은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각 
조직은 가장 포괄적인 대응을 보장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행위자들과 현장 기반 및 행동 지향적 상호 
보완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인류에 대한 위협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범죄자 중 하나는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계속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무기 및 적대행위 
본부(Arms and Conduct of Hostilities Unit)의 장을 맡고 
있는 로랑 지젤(Laurent Gisel)은 2022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사용의 위험이 "우려할 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지젤은 "핵무기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
라며,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젤은 전 세계에 13,000개 이상의 핵무기가 있으며, 
핵무기 사용 위험에 따라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증언했다.

지젤은 "이러한 위험은 더 유용하다고 알려진 소형 
핵무기의 개발과 핵무기와 지휘 통제 시스템의 인간 또는 
기계 오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비롯한 핵무기의 현대화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핵무기가 건강, 
환경, 기후, 식량 안보에 미치는 끔찍하고, 장기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 핵무기 사용 
시 인도주의적 대응을 위한 적절한 역량의 부재 그리고 
핵무기 사용이 수반하는 확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2022년 8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다양한 전시 
시나리오에 따른 우발 상황을 설명하는 작전 계획을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작전계획을 최신화하는 등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 보장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현재 계획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서 이룬 
광범위한 진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에 따르면 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전략적 환경이 
변화했으며, 전략적 환경에 맞춰 업데이트된 작전 계획을 
갖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한국의 
역량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작전계획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서울에서 소방 훈련 중 시민들이 대피하고 있다. 
이 훈련은 전국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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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계획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합한다.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 잡지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계획은 비무장지대를 넘어오는 북한의 침공을 
차단하고, 북한군이 비무장지대를 넘지 못하도록 방어를 
구축하고, 한미 연합군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반격하는  
3단계로 구성될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23년 1월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후  
"궁극적인 목표는 분쟁이 아닌 평화이며, 이를 위해 양국은 
대규모 분쟁을 억제하고, 연합 역량을 강화하고,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과도 같다. 미국은 확장 억제 공약에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재래식, 핵, 미사일 방어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민간인 대비 방법:  
한국에서 얻은 교훈
한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대피 및 비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대사관에게 제공했다. 비상 계획은 4단계 
경보 수준에 따른 지침을 제공한다.

•	레벨 1: 경계 강화
지표:미사일 및 핵실험과 선동적 수사 같은 도발이 
지속된다. 한국의 기본 경보 수준이다.
행동 요령:침착함을 유지하되 경계를 유지한다. 주의를 
기울이고 대사관과 한국 정부의 발표를 모니터링한다.

•	레벨 2: 이동 제한
지표: 국경을 따라 북한군과 한국군의 병력이 
증가한다. 서울에 주재하는 대사관과 국제기구는 특정 
지역으로의 여행을 제한하는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한다. 
국민안전처는 민간인 안전에 관한 주의보를 수시로 
발령한다. 비무장지대를 따라 고립된 장소에서 군사적 
충돌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행동 요령:이동을 최소화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피한다. 경찰이나 민방위대의 지시에 따른다. 
지역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72시간 버틸 
수 있는 필수품으로 구성된 생존 키트를 준비한다.

•	레벨 3: 자발적 귀국
지표:국경을 따라 북한군과 한국군 간 교전이 증가한다. 
한국 정부가 접경 지역에 대한 대피 지침을 발표한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병력이 파병되고 도착하기 
시작한다. 비무장지대를 따라 병력 증강이 늘어난다. 
서울에 주재하는 대사관과 국제기구에서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행동 요령:현지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생존 키트를 가지고 여행하며 생존 
키트는 6개월마다 점검하여 준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레벨 4: 강제 대피
지표: 대규모 군사 분쟁이 임박한다. 대사관은 자국민이 
한국에서 집단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한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민간 기관이 운영을 중단한다. 
징집 대상 한국 남성들이 소집된다.
행동 요령:비무장지대에서 가능하면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한다. 개인별로 생존 
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복원력 구축 
무력 분쟁은 미묘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러나 민간인 
보호에 대한 준비만큼은 이런 문제 사항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 등의 자료와 한국과 
같은 사례는 계획 수립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 규칙이 생명을 구한 사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폭탄을 투하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종사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쟁의 최전선을 가로지르는 의료진의 
영상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 인도법 위반도 있지만 교전 규칙을 존중하고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를 준수하는 민간인과 
전투원을 보호하는 작전 계획도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분쟁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공포, 고통, 비탄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복원력, 재건, 
복구도 존재한다. 분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분쟁과 
마찬가지로 다면적이다."고 밝혔다.  o

궁극적인 목표는 분쟁이 아닌 평화이며, 이를 위해 양국은 대규모 분쟁을 
억제하고, 연합 역량을 강화하고,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



중요
광물:
자원 경쟁

다자간 파트너가
위험한 공급망을 극복하고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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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스태프

기후 변화가 정부, 군대, 시민들에게 미치는 
불안정한 영향에 대처하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면 전 세계의 
중요 광물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구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려면 국제적인 협력과 지속 
가능성의 진화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광물 채굴과 가공을 둘러싼 환경 파괴는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광물 매장량만큼이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 주요 광물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원주민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우려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있다. 공급망이 제한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광물에 대한 접근은 기껏해야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최악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무기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다자간 파트너십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요 광물 생산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유럽연합,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은 지속 가능한 광물 조달과 윤리적 
채굴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결성되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광물 광물 
중요 광물은 정부, 군대, 산업계가 기술, 경제, 국방,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광물이다. 중요 광물은 
스마트폰, 컴퓨터, 광섬유 케이블, 의료, 방위 장비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저공해 기술에도 사용된다. 중요 광물에는 
코발트, 흑연, 리튬 같은 친숙한 원소가 포함되며, 
전기차 배터리부터 제트 엔진용 합금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야간 투시경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란타넘이나 레이저 기술과 정밀 유도 무기에 
사용되는 사마륨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희토류 원소도 
중요하다. 세계은행의 기후 스마트 광업 이니셔티브
(Climate Smart Mining Initiative)는 전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특정 광물에 대한 수요가 
30년 내에 50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중국은 주요 광물의 가공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며, 광석의 최대 생산국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어떤 

2022년 3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인도네시아 최초의 공공 충전소 
개소식에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희토류 원소는 인도 
구자라트(Gujarat)에 있는 
것과 같은 풍력 발전기의 
필수 구성 요소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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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에너지기구, 미국 지질조사국, 
미국 육군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청정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광물

코발트 및 니켈
충전식 배터리, 내열 합금

디스프로슘
영구 자석, 데이터 저장 
장치, 레이저

프라세오디뮴
영구 자석, 배터리, 
항공우주 합금

흑연
배터리, 연료 전지

란타넘
충전식 배터리, 야간 
투시경

사마륨
영구 자석, 원자로 부품, 암 
치료제

리튬
충전식 차량, 컴퓨터 및 
스마트폰 배터리

네오디뮴
영구 자석, 의료 및 산업용 
레이저

광물/원소와
최종 용도 예

희토류 원소와
몇 가지 일반적인 용도

희토류 원소로 만든 강력한 자석은 위성 통신을 비롯한 기술에 필수다.  AFP/GETTY IMAGES



19IPD FORUMFORUM

국가보다 많은 양의 코발트, 리튬, 니켈, 희토류 원소를 
정제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저렴한 토지, 에너지 그리고 느슨한 환경 규제를 
제공함으로써 최저 비용 옵션을 창출했다고 말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술 등급 광물은 광석의 채굴  
지역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정제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중요 광물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순으로 매장되어 있다. 니켈 매장량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고 브라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흑연 매장량은 터키가 가장 많고 브라질과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칠레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자랑하며 2위는 오스트레일리아, 3위는 중국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 등이 희토류 원소의 
추출 및 정제 활동을 늘리고 있지만 세계에서 희토류 
원소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중국이다. 강하고 
가벼운 금속 재료의 일종인 희토류 원소는 풍력 터빈, 
전기차 모터, 위성 통신, 미사일 유도 시스템, 기타 수많은 
기술에 동력을 공급하는 강력한 자석에 필수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많은 희토류 원소는 희귀 원소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지각에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순수한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고 분리하려면 
가공해야 한다. 희토류 원소는 무분별한 채굴과 가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파괴와도 관련이 있다.

'되돌릴 수 없는 해악'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중국의 바얀오보(Bayan Obo)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원소 광산으로, 인근의 바오터우
(Baotou) 가공 시설과 함께 가장 악명 높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의 지리학과 조교수 줄리 
클링거(Julie Klinger)는 2019년 자신의 저서 "희토류 전선: 
지구 심토에서 달의 풍경까지(Rare Earth Frontiers: From 
Terrestrial Subsoils to Lunar Landscapes)"에서 한때 몽골 
유목민들이 거주했던 외딴 광산 지역에서 희토류 원소 추출 
및 정제 과정 중 방사능과 기타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과 

중요 광물 가공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주요 광물 생산국의 주요 광물 추출 및 가공 비중

출처: 국제에너지기구 "청정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 광물의 역할"

코발트

코발트

리튬

리튬

니켈

니켈

희토류

희토류

국가

2019년 전 세계 광물 추출/가공 점유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아르헨티나

핀란드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러시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칠레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에스토니아

추출

가공

대부분의 기술 등급 광물은 
광석의 채굴 지역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정제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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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암의 형태를 설명한다. 그는 또한 다른 희토류 원소 
추출 및 가공과 관련된 독소가 토양에 축적되어 농작물이나 
가축에 흡수되고, 식수에 농축되어 건강이 붕괴된 상태도 
언급한다. 클링거는 "비소 중독으로 인한 피부 병변과 만성 
불소증의 증상인 기형적인 뼈와 썩어가는 치아로 진짜 
원주민과 이주민을 구별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종종 
가능하다."고 밝혔다.

희토류 매장지에서는 채굴 과정 중 중금속과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먼지가 발생한다. 암석에서 원소를 
분리하려면 독성 화합물을 조합해야 한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1톤 미만의 희토류 원소를 정제할 때 1,800톤 
이상의 독성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1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중요한 상수원인 황허강에서 북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바오터우에 약 1억 8천만 톤의 "방사능 
슬러리"로 채워진 인공 호수처럼 정제 후 발생한 폐기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고 중요한 상수원이 위협을 받고 있다.

클링거는 위성 증거에 따르면 중국이 중국 전역에서 
수십 년에 걸친 채굴과 가공으로 파괴된 토지의 일부를 
복구했다고 하지만, 공중 보건 부담에 대한 투자를 입증할 
만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클링거는 무책임한 
채굴로 인해 방출되는 많은 화학 물질이 체내에 남아 여러 
세대에 걸쳐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럼에 "채굴과 산업 폐기물에 대한 노출에 관해서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윌슨 센터(Wilson Center) 환경 변화 및 
안보 프로그램(Environmental Change and Security Program)
의 글로벌 연구원 샤론 버크(Sharon Burke)는 2023년 
2월 중요 광물에 관한 웹캐스트에서 중국이 전통적으로 중국 

내외의 광업에 느슨한 환경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게 말하자면, 광산업 자체가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오랜 역사가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광산 회사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더 나은 사회적 운영 라이선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환경적 행동도 
포함된다. 그러나 중국은 채굴 문제에 대한 법치와 규제 
충실성 측면에서 더 나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외 착취
다음과 같은 중국의 방대한 해외 광산 투자도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	 글로벌 비정부기구인 비즈니스 및 인권 리소스 센터
(The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소유의 광업 및 
금속 산업에서 230건 이상의 인권 불만을 기록했다. 
비즈니스 및 인권 리소스 센터에 따르면 중국 내 광산 
회사들이 이러한 불만에 응답한 비율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당 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  
골다 벤자민(Golda S. Benjamin)은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들은 시민 사회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민간기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CIPE))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현지 광부들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그쳐 채굴로 인한 환경 

중국 내몽고 지역의 바오터우 
외곽에 있는 댐으로 분쇄된 
광석을 운반하는 파이프라인 
아래에서 한 작업자가 광산 
폐기물을 삽으로 퍼내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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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관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도 중국 투자자들이 
환경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민간기업센터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중국의 투자가 불법 
노동자를 수입하고, 규제를 훼손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등 부패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	 아프리카의 광업 부문은 대부분 중국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은 노동자 
학대와 안전하지 않은 관행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펠릭스 치세케디
(Felix Tshisekedi)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한 8조 3,142억 원(62억 미국 달러)
을 지급하지 않고 아프리카 광물에서 이익을 
얻었다며 2008년 콩고민주공화국이 중국과 
체결한 인프라 광물 거래를 비판했다. 2023년 
1월 치세케디 대통령은 "국민에게 가시적인 
긍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중국 광산 기업은 
노동자와 주변 지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국제인권연맹에 따르면 이러한 인권 침해는 
필수 환경 조사 공유 거부, 생태계 훼손, 원주민 
가족에 대한 불법 퇴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온도
•	금세기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
•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공개 발표한다.

•	"가능한 한 빨리" 배출량을 정점에 
도달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명성
•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가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부담 분담
•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돕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	기상 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희토류 원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성 
폐기물이 중국 내몽고 지역의 최대 산업 도시인 
바오터우에 있는 인공 호수를 가득 채우고 있다.
AFP/GETTY IMAGES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 회의에서 현재 
195개국이 지지하는 국제 협정이 체결되었다. 파리 
협정은 5년 주기로 점점 더 야심 찬 기후 행동으로 
운영되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해결하고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리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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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협력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및 환경 담당 차관 호세 
페르난데스(Jose Fernandez)는 2023년 1월 뉴스 매체 
폴리티코(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광물 안보 파트너십
(The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내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16개의 채굴, 재활용 및 정제 
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출 및 
정제 프로젝트가 파트너십의 지원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환경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평판이 
우수한 광산 기업은 환경 보호를 필수요소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2023년 
아프리카 광산 투자 인다바 콘퍼런스에서 "평판이 우수한 
광산 기업은 귀중한 열대우림을 파괴하거나, 광산 부지 
복구를 약속하지 않거나, 정부 관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프로젝트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주주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고객들이 거부할 
것이고, 법은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것이다."고 말했다. 

클링거는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북미에서 업계 
리더들이 환경 규정 준수에 단호하다고 말한다. 그는 추출, 
저장, 처리되는 광물의 특정 유형에 맞게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산업을 
구축하는 과정에 많은 정밀성과 정교함이 요구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광산 업체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이어야 한다고 효과적으로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치열한 경제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클링거는 또한 현재 중고 전기차 배터리 같은 
폐기물이 제한되어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중요 광물 
경쟁에서 재활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그는 

"20년 또는 30년 후에도 여전히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으며 "채굴 시설과 함께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재활용 기회 확대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 지원하기로 동의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밝히고 전자 폐품과 기타 폐기물이 필요한 광물의 잠재적 
공급원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204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광물의 10퍼센트는 재활용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에서 구할 수 있다. 페르난데스 차관에 따르면 그 
전에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양은 상당할 수 있다.

 
위험한 공급망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중국은 흑연과 희토류 원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다른 곳에서 
채굴된 원자재의 주요 수입국이며,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인도네시아의 니켈,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기타 국가의 리튬 등 해외 광산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중국은 니켈, 구리, 리튬, 코발트 등의 광물 
가공을 지배하고 있으며 전 세계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의 75%를 제조하거나 조립하고 있다. ("중국이 
주요 광물 가공 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있다", 19페이지 
참조). 국제에너지기구는 2022년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에서 "청정 에너지 기술 공급망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망 중단과 가격 변동성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은 공급망을 
확보하여 취약성에 대응하고 있다. 로이터는 세계 최대 주요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세계 최대 
규모에 속한다. 니켈은 술라웨시(Sulawesi)에 
있는 이곳과 같은 광산에서 추출된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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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공급국 중 하나인 오스트레일리아가 2023년 초 인도와 
니켈 무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본, 한국, 미국과도 주요 
광물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3월 일본과 미국은 
광물 무역을 촉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원자재 조달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희토류 원소 생산업체인 MP 머티리얼스(MP Materials)도 
일본 자석 제조업체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소재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정제될 예정이다.

광물 영항력 과시 
클링거는 광물, 특히 희토류 원소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거의 1949년 건국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자급자족이라는 
목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희토류와 기타 중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국가 전략은 
최근 수십 년 동안 확고해졌다. 여기에는 낮은 인건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하려는 의지, 관대한 국가 
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 미국 국방부는  
"중국은 전략적으로 보조금 지원 가격을 이용하여 
희토류를 세계 시장에 과잉 공급함으로써 경쟁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장 진입을 억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2010년 동중국해 센카쿠제도 
인근에서 조업을 시도하다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 
충돌한 중국 트롤 어선 선장을 일본이 구금하자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분쟁을 지적했다. 국방부는 
"중국은 희토류 금수 조치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최근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거듭 위협해왔으며, 2019년 중국 국영 인민일보(People’s 
Daily)는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년 후,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방위 협상에 대해 방산업체에 
대한 희토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응했다. 
2023년 7월 중국은 컴퓨터 칩과 태양 전지판 등의 제품에 
사용되며 중요 광물로 간주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이라는 두 
가지 희귀 금속에 대한 국제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
마이클 설리반(Michael Sullivan) 미국 경제보좌관은 
2023년 3월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서 열린 배터리 광물 
콘퍼런스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강력한 광산업과 
윤리적 채굴을 약속한 국가들이 청정 에너지 미래를 구축할 
부품의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마이닝 
위클리 잡지에 따르면 설리반 보좌관은 "미국이 전 세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자원화하고, 
제조할 수는 없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일본, 중국 
또는 다른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 세계 리튬의 약 절반을 공급하고 
있으며 코발트 최대 생산국이다. 또한 희토류, 구리, 흑연, 

청정 에너지에 필수적인 기타 광물의 주요 생산국이다. 
더불어 기업이 원주민 및 기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환경 보호를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채굴을 향한 프레임워크"도 채택했다. 

특정 원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보호에는 채굴 동의 
요건이 포함된다. 오스트레일리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채굴 프로젝트의 수명 기간 동안 지역사회 참여를 
권장한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자원 계약을 
공개해야 하며, 많은 주에서 폐광이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오염시키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토지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복구해야 한다. 분석가들은 글로벌 소비자들이 
투명성과 환경 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표준이 투자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윌슨 센터의 
연구원 버크는 환경 문제와 공정한 거버넌스의 다른 측면과 
함께 원주민 권리를 존중하는 강력한 법치와 채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면 노력하는 기업에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센터의 "중요 광물에 대한 보고서" 
웹캐스트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하며,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략적 경쟁에서 정말 강력한 
이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페르난데스 차관은 회원 수출 신용 기관, 
개발 기관 및 민간 부문의 보증 또는 자금 조달을 포함할 
수 있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 지원을 받으려면 프로젝트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원칙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프타운에서 "책임 있는 채굴에 대한 노력을 통해 
광물 안보 파트너십 파트너들은 지속 불가능한 개발에서 
벗어나 투명성, 지역 사회 복지,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프레임워크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이 중요 광물 전반에 걸쳐 윤리적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o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북동쪽에 
위치한 마운트 웰드(Mount 
Weld) 광산에서 한 작업자가 
희토류 농축물이 담긴 포대를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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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에

하나된 노력

저항하는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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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는 
지금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쿠데타를 계획했던 
이들은 2021년 2월 1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고 해당 정부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여사와 다른 고위 관리들을 
구금하는 바람에 국가의 통치권 장악에 실패했다. 

쿠데타 초기에는 평화 시위와 시민 불복종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군부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해 이와 같은 비폭력 시위는 곧 무장 
저항으로 변모했다. 미얀마 전역에 걸친 군부의 탄압으로 
인도주의적 위기, 불안정, 안보 문제가 촉발되었으며, 이는 
미얀마 국경을 넘어 확산되기 시작했다.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가  
이끄는 저항 연합은 많은 여성을 비롯해 국민의 90% 
이상이 동원되어 인민방위군(People's Defense Force)을 
 창설하고, 전투로 단련된 민족혁명조직들(ERO, ethnic 
revolutionary organization)과 전술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끈기가 군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에 어떻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질적인 부패, 정실 인사, 자만심으로 
가득찬 군부는 전투 효율성과 전문성을 잃었다. 이로 인해 
군부는 무장 범죄 조직으로 전락했다. 이런 군부는 심지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민간인, 조직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인민방위군 대원들, 경험이 풍부한 민족혁명조직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허술한 연합군과도 지상 전투를 벌이지 
못한다. 군부는 국민통합정부, 인민방위군, 민족혁명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차단하고자 마을을 공습하는 방식에 
의지하고 있다. 

군부가 자체적인 무능으로 무너지는 동안 연합 저항 
세력은 통합된 지휘 체계를 갖추고 국제 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성공을 굳히고 군부 저항의 
전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정의 역사
버마라고도 알려진 미얀마는 1962년부터 2011년까지 
잔혹한 군부 독재자의 통치 아래 오랫동안 정치적 불안을 
겪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가 안정의 수호자라고 자처한 
군부가 소수 민족을 억압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소수 민족 반란이 일어났다. 2011년 군부는 
중국에서 벗어나 서방과의 관계를 재개하며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민간 정부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의회 의석의 
25%를 현역 군인에게 할당하고 개헌 시 의석 75%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군부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러한 시도도 민의를 억누르는지는 못했다.

2015년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미얀마의 민간 정당 
민주주의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다. 민주주의민족동맹은 2020
년 선거에서도 또 한 번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민 아웅 흘랭
(Min Aung Hlaing) 사령관이 이끄는 군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쿠데타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불법으로 널리 간주되었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불복종을 
촉발시켰다. 군부는 실탄, 최루탄, 물대포를 사용하여 
군중을 해산하며 무력으로 대응했다. 이후 군부가 스스로를 
국가행정위원회라고 선언하며 보안군이 시위대와 그 가족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고문 및 살해까지 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평화 운동은 무장 저항으로 탈바꿈했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웃 국가로 피난을 
떠났고, 마을에 대한 공습과 방화로 국내 실향민과 난민이 
증가하면서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유엔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2023년 3월 기준 16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약 1,800만 명이 식량, 식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얀마 군부는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단체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미얀마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군부의 
행동을 비난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선 군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계속 연합 
저항군에 밀리고 있다. 특히 사가잉(Sagaing)과 마궤
(Magway) 지역에서 인민방위군이 군부 행정관의 
대부분을 축출하면서 군부의 통제력이 약화됐다. 군부는 
국경 지역도 지역 민족혁명조직에 빼앗겼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3년 4월 중순까지 군부는 미얀마의 
330개 마을 중 약 72개, 즉 국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부는 여러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2022년 7월 미국평화연구소(U.S. Institute of 
Peace (USIP))는 군부가 더이상 병력 모집과 훈련을 못하게 

미얀마 친민주화 세력이 군부 통치에 맞서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
중령 (퇴역) 미미 윈 버드(MIEMIE WINN BYRD) 박사/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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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전국의 주요 경찰 기능을 해체하고 
경찰관들을 최전선으로 보내는 절박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2021년 11월 뉴욕 타임스 
신문은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 국군 사관 
학교는 67년 역사상 처음으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군인 대부분은 군 소속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한다. 
탈영한 전 군인에 따르면 군인의 70%가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고 한다. 탈영 
군인들은 민간인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군대를 떠나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부가 군인 가족들을 수용소로 
옮기고 이동을 제한하여 사실상 인질로 붙잡아 
두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탈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군 조종사였던 한 탈영 군인은 자신이 
전투기의 조종석에 앉았을 때 무장 경비병들이 
자신의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폭격 임무를 마친 
후에야 집에서 떠났다고 말했다. 많은 군인 
가족들은 강제로 전투에 참가하여 무급으로 
기지를 경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탈영과 이탈은 군대 내 사기 위기를 
초래했다. 2022년 중반에 탈영한 한 대대장은 
부대 병력이 약 800명에서 150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많은 지휘관들이 탈영하거나 
전투 중 사망한 병사들의 월급을 챙기면서 
군부는 병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대학교에 따르면 군인 
3,000명과 경찰 7,000명을 포함하여 10,000명 
이상의 보안 요원이 탈영했다. 

사기 저하와 병참 체계 붕괴로 인한 기반 
손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군부는 주로 공군 
전력에 의존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있으며 
쿠데타 주도자들은 군사 통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결의를 지속적으로 잘못 계산하고 
있다. 민생에 대한 군부의 무시는 군인에 대한 
대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군 지휘관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으며, 자기 보존과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다. 군부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통해서만 국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저항 세력이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고 군부의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고려해본다면, 보다 전략적이고 
비살상적인 전술을 전개하는 것이 군부를 
협상에 나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하나됨을 향한 움직임
군부가 잘못된 관리와 부패로 붕괴되는 
동안 저항 연합은 승리를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쿠데타 
이후 민족무장조직은 민족혁명조직의 
무장 조직으로 국민통합정부와 협력하여 
인민방위군을 훈련하고, 지원하고, 장비를 
제공해왔지만, 모든 단체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 

민족무장조직은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중앙 군사 정부의 
탄압과 차별에 맞서 지역 자치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싸우며 수십 년 동안 미얀마의 
정치 지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해왔다. 24 여 

2021년 3월 미얀마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시위대가 퇴진당한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의 초상화를 들고 

있다.  AP 통신



27IPD FORUMFORUM

개의 민족무장조직은 각기 다른 영토, 역사, 
불만을 가진 다양한 소수민족을 대표한다.

민족혁명조직은 지휘의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 체제 내에서 자율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연방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신뢰는 
역사적 오해와 현재 민주주의민족동맹으로 
대표되는 버마족 다수파의 약속 파기로 인해 
구축이 어려웠다. 비록 국민통합정부가 구두로 
보장했지만, 민족혁명조직은 민주주의가 
회복된 후 그러한 보장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2023년 3월, 일곱 
개의 강력한 민족무장조직으로 구성된 연방 
정치 협상 및 자문 위원회는 버만 다수당과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권리를 얻고 연방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정부는 저항 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민족혁명조직들에게 더 큰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 대응
국제 사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정치범 전원 석방, 미얀마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2022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군부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표결에 참여했지만 인도, 중국, 
러시아는 기권했다.

유럽연합, 영국, 미국은 군부와 군부 
지도자들에게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미국 의회는 2022년 

12월 버마법(Burma Act)을 통과시켜 
국민통합정부, 인민방위군, 민족무장조직, 전직 
군인들에 대한 비살상 기술 지원을 승인했다.

쿠데타 초기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대체로 
군부를 지지했지만 미얀마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측 모두에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중국은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에 따라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의 일환으로 철도, 고속도로,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인도양의 차우크퓨
(Kyaukpyu)에 최소 1개 이상의 항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카친(Kachin)주의 이라와디(Irrawaddy) 
강에 수력 발전 댐을 건설하는 문제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2022년 10월 미국평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댐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90%가 중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내정 불간섭 정책을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얀마 내정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 중국은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족무장단체를 달래려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미얀마에 경제 및 
외교적 지원을 계속하고 군부를 규탄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동기에 대한 우려와 
광범위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양측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측 모두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기와 군수품은 전쟁 

2022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유엔은 
미얀마의 폭력 사태를 
즉각 종식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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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군부에 제공됐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서방 
국가들이 미얀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게 막아왔다.

아세안의 입장
한편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군부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2021년 4월에 
승인된 아세안의 5대 합의안은 폭력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모든 당사자 간의 건설적인 
대화, 특사 임명,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의 
미얀마 방문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달, 군부 
지도자 민 아웅 흘랭은 합의안에 동의했지만 
군부의 폭력 캠페인은 계속되고 있다. 

비평가들은 합의안에 군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합의안이 
아세안이 회원국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군부를 비판하는 회원국이 있는 
반면 발언을 주저하는 회원국도 있어 
위기 해결 방법에 대한 내부 단결 부족이 
아세안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여성의 중요한 역할
군부에 반대하는 이전 봉기와 달리, 현재 
민주화 시위 참가자의 약 60%가 여성이다. 
카레니 민족 방위군(Karenni Nationalities 
Defense Force (KNDF)) 제5대대는 쿠데타 
이후 여성 전투부대를 구성한 최초의 
민족무장조직이었다. 그 이후로 많은 

민족무장조직과 인민방위군 부대에 여성 
전투원이 소속되어 있다. 미아웅 여성 전사는 
사가잉 지역의 군부에 대한 지뢰 공격으로 
유명하다. 치명적인 전투 임무에 참여하는 
여성도 일부 있지만 남성보다 많은 여성들이 
비살상 저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은 지역 주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저항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데 주력한다. 
여성들의 비살상적 노력은 주민들에게 
복원력을 불어넣고 전례 없는 수준의 
전국적인 정권 거부를 지속시키고 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정부, 인민방위군, 민족혁명조직, 
민족무장조직, 기타 조직 내 리더십 직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부족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통합정부의 역할
전반적으로 쿠데타에 대한 가장 고무적인 
반대의 목소리는 미얀마 국민들로부터 
나왔다. 유엔 주재 미얀마 상임대표 대사 쿄 
모 툰(Kyaw Moe Tun)은 유엔 총회에서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미얀마 
외교관으로서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군부의 행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의 등장 이후 국민통합정부는 군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민주주의민족동맹 
의원, 소수민족단체, 시민사회 지도자들의 
연합으로 부상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2021년 2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후 미얀마군이 

네피도(Naypyitaw)의 
국회로 통하는 검문소를 

지키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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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정부라는 국민통합정부의 선언은 
미얀마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군부의 정통성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했다.

국민통합정부 결성의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종종 대립했던 다양한 
정치 및 민족적 집단을 통합했다는 점이다. 
국민통합정부의 결성은 협력과 협업이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았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공식적인 
인정 부족을 비롯한 수많은 난관이 
국민통합정부의 영향력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국민통합정부의 자원과 지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동시에 민주화 세력에 대한 
군부의 탄압은 국민통합정부가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국민통합정부가 저항 연합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다수 민족과 소수 민족 간의 깊은 
불신 등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국제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승리로 가는 길
민주화 저항 연합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승리로 가는 길은 치명적인 행동보다는 다음과 
같은 비살상적 조치에 달려 있다. 

•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고, 전 세계적인 
압박을 높이고, 탈영을 확대하기 위한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행한다.

•	 여성 배치, Z세대 역량 강화, 전직 
전투원 활용 등 인적 자원과 인재를 
최적화한다. 

•	 정보 작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탈영 
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통해 적을 
이해하는 데 집중한다. 

•	 민족무장조직이 지휘와 노력을 통합할 
수 있도록 정치적 보장을 제공한다. 

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미얀마 
국민들은 전투에 지쳐 조국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90% 이상이 
군부 통치가 장기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저항 연합 세력은 
전환점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o

2021년 2월 미얀마 
만달레이(Mandalay)
에서 수천 명이 모여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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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골드(Cobra Gold) 2023 기간 중 한국 해병대가 태국 
사따힙(Sattahip) 기지에서 상륙돌격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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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골드 2023

2023년 3월 초, 태국과 미국 공수 
부대 500여 명이 태국 서부 
쁘라쭈압키리칸(Prachuap Khiri 

Khan)의 타나랏(Thanarat) 요새 근처에 
있는 키 큰 열대 풀밭에 낙하했다. 곧이어 
한국, 태국, 미국 해병대를 태운 MV-
22 오스프리(Osprey)와 CH-53E 슈퍼 
스탤리온(Super Stallion)  헬리콥터가 
활주로를 확보하여 후속 부대가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코브라 골드 2023 참가자들은 
실사격 훈련, 모의 상륙 공격, 사이버 방어, 
우주 작전 등 모든 전장 영역을 아우르는 
훈련에 참가했다. 훈련에는 토목 공학 
프로젝트, 정글 생존 과정, 무에타이로 알려진 
태국 전통 복싱 강습 등이 포함되었다.

제42차 코브라 골드 훈련은 태국과 
미국의 지원으로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27개국에서 
10,000여 명의 군인이 태국에 파견되어 
짠타부리(Chanthaburi), 촌부리(Chonburi), 
롭부리(Lopburi), 라용(Rayong), 싸깨오(Sa 
Kaeo)주에서 훈련했다.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장기 다자간  
군사 훈련인 코브라 골드에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이  
정식 참가국으로 참가했다. 이외에도  
20개국에서 대표단이 제한적 참가자나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코브라 골드의 
광범위한 프로그램은 지역 내 군대가 
직면한 다양한 현대적 과제를 반영한다.

태국군 참모총장 찰름폴 스리사와스디
(Chalermpol Srisawasdi) 장군은 개회식 
연설에서 "지역 안정을 강화하는 군사 
작전의 범위는 육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모든 위협에 
대처하도록 사실상 확장되었다. 또한 
평화 유지 작전, 해양 안보,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도 포함된다."며 "과거에 
성공적인 케이스를 보여주었듯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역 안보를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 및 재해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대장은 
기념식에서 "코브라 골드 훈련은 미래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여 모든 국가가 
번영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코브라 골드 2023은 전투 및 
인도주의적 구호 작전을 선보였지만, 
훈련의 핵심은 정보 및 기술 공유, 
준비태세, 원활한 상호운용성이다. 

안보 및 국방 전문지인 더 디펜스 포스트
(The Defense Post)는 태국 해군 참모총장 
체렝차이 촘쳉팟(Cherngchai Chomcherngpat)
이 "함께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에 긴장이 고조됐을 때 서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더 디펜스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 조나단 코로넬(Jonathan Coronel) 
대위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다르지만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구한다는 공통 유대감으로 뭉쳤다. 이것이 
코브라 골드의 목적이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8,400여 명과 함께 
태국 4,000명, 한국 420명, 일본 146명, 
싱가포르 54명 등 다른 참가국에서도 
다양한 인원이 배치되어 지역 파트너십과 
협력의 강점을 입증했다.

전투 준비
파란 하늘 아래 상륙장갑차가 바다를 
가로질러 외딴 해변으로 이동했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급습하는 가운데 
한국 해병대는 무기를 들고 태국 및 미국 
해병대와 함께 해변을 가로질러 이동했다. 
다른 부대는 지상으로 내려와 전진하는 
대원들을 엄호했다.

공동 목적 및 지역 협력 강화
구스티 다 코스타(GUSTY DA CO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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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팀은 베이스 캠프의 함포와 근접 항공 지원 사격으로 
적의 화력을 저지하는 연습을 했다. 이후 육상 부대가 
해변에 도착해 적진에 침투하는 동시에 해변을 확보했다. 

이 훈련에서 유려하게 과시한 상호운용성은 계획자, 
지휘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기타 대원들의 사려 
깊은 조정과 인내의 결과였다.

태국 해군은 해병 지상 지휘관들과 함께 태국 최대 
상륙함 HTMS 앙통과 상륙 유틸리티함 로얄 라비를 보냈다. 
한국은 F-16 제트 전투기와 상륙돌격장갑차를, 미국은 
와스프급(Wasp-class) 상륙함 USS 마킨 아일랜드(Makin 
Island), F-35 제트 전투기, 기타 군사 자산을 보냈다.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협력 
코브라 골드 2023에서 전투 훈련이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동안 시민 활동은 강인함과 복원력을 강조했다. 인도군과 
인도네시아군은 태국 공군과 알래스카주 엘멘도르프 리처드슨
(Elmendorf-Richardson) 합동 기지의 미국 공군과 함께 
라용주의 반 카오 탈랏(Ban Khao Talat) 학교에서 다기능 
건물을 조립했다. 미국 태평양 공군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사회 봉사와 인도주의적 
지원에 중점을 둔 훈련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앤드류 모겐스턴(Andrew Morgenstern) 미국 공군 
중위는 "우리 팀은 태국 제14기동개발부대, 인도네시아 
육군과 협력했다."며 "우리는 한 팀으로 잘 어우러졌으며 
서로에게서 많이 배웠다. 특히 태국군의 효율성과 
인도네시아군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인도네시아 육군 장교는 코브라 골드 같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교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동 훈련도 각 군이 상호 교류하고, 우정을 쌓으고, 
관련된 모든 국가의 문화, 관습, 전통, 특성을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러한 직접적이고 
심오한 이해를 통해 각 국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파트너로서의 기여
싱가포르 국방부에 따르면 싱가포르군은 사이버 방어 
훈련과 태국 및 미국 대원과 함께 라용의 반 모 무이
(Ban Mor Mui) 학교에 다목적 건물을 건설하는 토목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편 일본 자위대 대원들은 라용의 우타파오
(U-Tapao) 국제공항에서 태국 및 미국 대원과 함께 
비전투 대피 훈련에 참가했다. 이들은 훈련 중 공항에 
도착한 피난 승객들을 대상으로 검색, 신원 및 수하물 
검사, 화학물질 검사 등을 실시했다.

전인범 전 한국 육군 중장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복잡한 연합작전에 필요한 기술과 
숙련도를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든 기여할 수 있다."며 "국제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수적이므로 
한국은 코브라 골드 같은 기회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군대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국은 2002년부터 코브라 골드에 참가해 왔으며 
2010년에 정식 참가국이 되었다. 한국은 태국, 미국과의 
상륙훈련과 함께 정글 환경에서 특수작전 훈련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2023년 2월 싱가포르군과 미군이 태국 라용의 반 모 무이 
학교에서 다목적 건물을 짓고 있다.  
안젤리나 사라( ANGELINA SARA) 상병/미국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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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피지, 프랑스, 몽골, 네팔, 필리핀,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소규모 팀을 파견하여 훈련에 참가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은 지역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참모 및 사이버 훈련에 참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 대변인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브라 골드 
훈련 같은 다자간 방어 훈련은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군대 간 상호운용성을 심화하여 
안정적이고, 번영하고, 복원력이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대 전투술의 가치
태국 무술 챔피언 솜밧 반차멕(Sombat Banchamek)
은 주먹, 팔꿈치, 무릎, 정강이를 사용하는 고대 전투 
스포츠인 무에타이를 미군에게 가르쳤다. 태국어로  
"하얀 연꽃"을 의미하는 부아카우(Buakaw)라는 예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코브라 
골드에 훈련하러 온 모든 미군은 태국 무술인 무에타이에 
관한 문화를 교류하고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육군 상병 아담 캐슬(Adam Castle)은 무에타이 
교육의 장점과 최고의 수련자로부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에 대해 칭찬했다. 캐슬 상병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영향
국방과 외교를 관장하는 인도네시아 국회 제1위원회 
의원인 데이브 락소노(Dave Laksono)는 기술 습득, 
상호운용성 향상, 새로운 시스템 및 기술에 대한 친숙함 
등이 코브라 골드 2023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전반의 파트너들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젊은 장교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같은 계급의 장교들과 연결될 수 있다."며  
"지금은 대대장이나 소대장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각국의 육군 참모총장이나 정책 입안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o

구스티 다 코스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부아카우로 알려진 무에타이 챔피언 솜밧 반차멕이 코브라 골드 
2023에서 미군 대원에게 태국 전통 무에타이를 지도하고 있다.

로이터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초국가적 

억압
국제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국의 은밀하다 못해  

종종 불법적이기까지 한 해외 치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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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많은 경우 의심하지 않는 
호스트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호스트 국가 몰래 설립한 비밀 
사무소인 "해외 경찰서"를 통해 전 
세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 옹호자들은 해외 경찰서가 
중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고 
괴롭히는 거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활동이 발견됨에 
따라 유럽부터 인도 태평양과 북미까지 수사가 촉발되어 
범죄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Safeguard Defenders)는 53개국에 있는 102개의 경찰서를 
공개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연구에서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경찰서가 존재한다고 선전하는 중국의 
오픈 소스 보고서를 강조하며, 중국 보고서에서 흔히 "
서비스 센터"라고 불리는 유사한 국제 시설도 중국 내 
경찰과 연계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소수의 국가와  
치안 협정을 맺은 것으로 보이지만, 12개국 이상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러한 사무소가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모르는 호스트 국가의 법 집행 기관과 정부 관리들은 
그러한 사무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사무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된 
운전면허증 갱신과 같은 행정 서비스를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 당국과 국영 및 당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여 중국 내 "공안국"이 2016년 초부터, 즉 팬데믹 
이전부터 사무소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국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3만 
명의 중국인에게 "귀국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설득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캠페인 디렉터인 로라 하스(Laura Harth)는 캐나다 
하원 위원회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전술을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비밀 경찰서의 증거를 처음 
발견했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칭찬하는 
대부분의 "귀국"은 "누군가를 의지에 반해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하는 비전통적이고 종종 불법적인 수단이며 
귀국자 대부분은 투옥당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법원의 유죄 판결률이 99% 이상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해외 치안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법 공정성 같은 널리 알려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경찰 전화 번호에서 이름을 가져와 때로 
"110 해외(110 Overseas)"라고 불리는 중국의 해외 "
경찰서"에 대한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서 "110 
해외: 초국가적 중국 치안의 광란(110 Overseas:Chinese 
Transnational Policing Gone Wild)"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 표적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괴롭히고, 친척을 중국에 
감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주권 국가의 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중국인 탈주범을 체포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폭스 헌트(Fox Hunt)와 스카이넷(Sky Net) 
작전에도 동일한 방법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중국이 노리는 표적은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사업가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장을 지낸 존 데머스
(John Demers)는 2021년 프로퍼블리카(ProPublica)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혐의가 

국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캠페인 디렉터 로라 하스는 중국 정부가 협박, 유인, 
납치를 이용하여 중국인을 송환한다고 말했다.  AP 통신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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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
또한 미국은 중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 반부패 캠페인을 
더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폭스 
헌트가 중국의 불법 해외 
경찰서와 겹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 ‘설득’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 경찰서와 연계된 
수많은 "귀국 설득"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발견했다.
•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용의자는 중국 저장

(Zhejiang)성 칭톈(Qingtian)의 경찰과 직접 
협력하는 스페인 마드리드 경찰서 직원에게 "교육"
을 받은 후 중국으로 돌아왔다.

•	2019년 저장성 인터넷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은 칭톈 경찰이 운영하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한 방송국 관계자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연락하여 위챗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	저장성 당국이 설립한 파리의 한 경찰서 서장은 
2021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공안 
기관으로부터 수년 동안 프랑스에서 도피 중이던 
범죄자를 여러 차례 방문해 중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	2022년 7월 중국 장쑤(Jiangsu)성 경찰은 "경찰과 
해외 연계 기관"이 중국으로 돌아온 80명의 "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설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작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보고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초국가적 괴롭힘이 모두 불법 경찰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 당국과 인권 옹호자들은 외국 
땅에서 벌어진 다른 강압 사례를 기록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2022년 "비자발적 귀국(Involuntary Returns)" 
보고서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동남아시아, 미국,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들이 자세히 실려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캐나디안 
브로드캐스팅사(Canadian 
Broadcasting Corp.)에 중국  
요원이 캐나다 거주자를 추적한  
7건의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중국의 형사 제도를 
비판한 후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국 판사가 있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그의 여동생과 아들을 체포하여 그의 
강제 귀국을 시도했다.

2020년부터 미국 법무부는 수사관들이 중국인 미국 
거주자에 대한 강제 송환 계획, 감시, 괴롭힘, 강요 시도의 
증거를 발견한 후 최소 51명의 중국인과 중국 관련 
용의자를 형사 기소했다. 피고인에는 중국 공안 경찰 40명, 

미국
FBI의 수사로 인해 
뉴욕의 한 중국 비밀 
경찰서가 폐쇄됐다. 
미국은 또한 초국가적 
탄압 혐의로 중국인과 
기타 사람들을 기소하고 
중국 관계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연방수사국은 피해자가 
미국 거주자에 대한 외국 
정부의 스토킹, 협박 
또는 폭행 시도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캐나다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은 중국 경찰서로 
의심되는 곳와 관련된 
범죄 행위 신고를 
조사했다. 기마경찰은 
핫라인을 개설하고 중국계 
캐나다인들에게 해외 치안 
활동과 관련된 괴롭힘을 
신고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영국 경찰의 조사와 
영국 정부의 경고 
이후 중국 대사관은 
영국에서 중국과 
연계된 경찰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관련된  
경찰서가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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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찰 1명 이상, 중국 법원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중에는 1989년 베이징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귀화 미국 시민권자, 중국을 비판한 예술가이자 중국 
국적자, 중국에서 금융 범죄 혐의로 기소된 중국 태생의 
미국 거주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다른 곳에서도 표적 인사들을 납치했다. 
중국의 반부패 작전과 관련된 법률은 납치와 함정 같은 
"비전통적 조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개인을 유인하거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며 "따라서 사법적 보호가 
약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데려오기 더 쉬운 국가로 
사람을 데려가려 할 수 있다. 심지어 납치할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은 납치가 사람을 송환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2022년 일본은 도쿄에 중국 
비밀 경찰서가 있다는 의혹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쓰노 
장관은 중국 당국에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대한민국
2022년 말,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신고를 받고 중국 
경찰서를 조사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 외무부는 2022년 말에 더블린 중심부에 
있는 푸저우 경찰청 해외 지서(Fuzhou Police Service 
Overseas Station)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독일
독일은 중국에 독일 거주 중국인을 감시하고 중국 정치 
선전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진 경찰서 두 곳을 폐쇄하라고 
요청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해당 경찰서는 운영 중이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22년에 중국의 불법 경찰서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코
체코 관련 당국은 중국 경찰서를 조사했다고 밝히고, 
2022년 말 프라하의 중국 경찰서 두 곳을 폐쇄했다.

뉴질랜드
2022년 말 뉴질랜드 당국은 중국 경찰서 의혹에 대해 
다기관 조사를 시작했다.

출처: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순찰과 설득: 
110 해외에 대한 후속 조사”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인권 옹호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들 
국가에 경찰서를 개설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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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확대 
미국에 본부를 둔 정책 연구소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2022년 "중국 경찰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글로벌 안보 
규범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원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공안부가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진보센터의 보고서는 중국이 
경찰과 법무 관계자들에게 "공안 업무 국제화의 새로운 
특성을 파악"하라고 독려한 회의와 중국의 해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공안 국제 협력 업무 시스템"을 
촉구한 전 경찰을 언급했다.

중국은 여러 국가와 공식적인 치안 협정을 맺고 중국 
외부의 경찰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비밀 
작전은 중국의 "사회 관리" 체제를 수출하기 위해 민주주의 
법과 규범을 회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다. 이 
전략은 중국이 자국 주권에 대해 자제하는 것과 상충된다. 
하스는 CNN에 "중국은 영토 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자국의 인권 기록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주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대응 
한편, 중국은 공개적으로 사법 역할 확대를 제안한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샀으며, 한 태평양 섬국가는 치안 
협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2023년 6월 시티베니 라부카

(Sitiveni Rabuka) 피지 총리는 중국 보안 요원과 
협력하는 논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2011년에 피지 경찰과 중국 공안부는 피지 경찰이 
중국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 경찰을 3~6개월 동안 
피지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피지에 주재할 
경찰 연락관도 임명했다. 라부카 총리는 2023년 초 더 
피지 타임스(The Fiji Times)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계속할 필요가 없다."며 "피지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은 다르므로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국가와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피지에 경찰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2월 피지 경찰은 미국도 피지에서 훈련 및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2년 중국은 솔로몬제도와 논란이 많은 비밀 안보 
협정을 체결한 직후, 더 많은 태평양 섬국가와 치안, 
안보, 기타 협력을 포괄하는 지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 
실패했다. 중국의 제안을 거부한 태평양 섬국가 중 두 
국가는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와 안보 협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2년 12월 바누아투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치안, 재해 구호, 국방,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계자는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뉴기니 협정이 체결되면 치안, 
보건 안보, 생물 안보 같은 분야에서 파푸아뉴기니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인권 단체는 런던의 한 지역에서 중국과 연계된 
불법 경찰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중국 대사관은 
영국 내 모든 경찰서를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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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파푸아뉴기니와 미국도 2023년 중반에 불법 
어업으로부터 파푸아뉴기니 경제를 보호하고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국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안보 및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적인 항의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하스는 2023년 3월 캐나다 
하원에서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이 발견된 국가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각국 정부가 중국과 연계된 해외 경찰 활동을 
조사하고, 위험에 처한 지역 사회를 위한 신고 및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간의 정보 
공유를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각국 정부에 중국과의 
경찰 협력 협정을 "긴급히 검토하고 가능하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 세계 당국은 조치를 취했다.

•	르 저널 드 몬트리올(Le Journal de Montreal) 신문은 
2023년 3월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이 캐나다 전역의 
중국이 운영하는 경찰서 5곳을 조사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중국 경찰서와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	도쿄의 중국 경찰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2022년 
12월 마쓰노 히로카즈(Matsuno Hirokazu) 일본 
관방장관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쓰노 장관은 중국 당국에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	뉴질랜드 당국은 불법 중국 경찰서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다. 2022년 12월 녹색당 대변인은 뉴질랜드 
헤럴드 신문에 중국 태생의 뉴질랜드 국민으로부터 

중국이 비밀 경찰서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는 한국의 경찰과 군인은 물론 외교부 
관계자들이 서울에 중국 비밀 경찰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	톰 투겐드하트(Tom Tugendhat) 영국 안보부 장관은 
2023년 6월 성명에서 "중국 대사관에 영국 내  
'경찰서'와 관련된 어떤 기능도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도 경찰서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밝혔다. 투겐드하트 장관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관계자들에게 해당 경찰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뉴욕의 중국 
경찰서로 의심되는 곳에서 자료를 압수하고, 불법 
경찰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리인 역할을 
공모한 혐의로 2023년 4월에 두 사람을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운영자가 수사 사실을 알게 된 
후 2022년 말에 경찰서를 폐쇄했다.

이와 더불어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의 당국도 자국 내 
중국 경찰서로 의심되는 곳을 조사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하스는 이러한 조치가 긍정적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CNN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국 
당국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것이다. 중국의 
활동이 은밀하고, 불법적이고, 국가 주권과 국제법을 
뻔뻔스럽게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며 "두 번째로 연합을 기반으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첩보를 공유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 
국가들이 실제로 협력하고, 사법 기관이 협력하여,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o

2022년 말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 경찰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당국에 따르면 이후 경찰서는 
폐쇄됐다.  GETTY IMAGES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의 불법 경찰서가 수사를 받고 
2022년 말에 폐쇄될 때까지 운영되었다고 밝혔다.  AP 통신



40 IPD FORUMFORUM

혁신 기술 확보와 

통합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일본

2023년 3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태평양 운영 과학 및 기술 콘퍼런스에서 일본 방위장비청
(Acquisition, Technology & Logistics Agency (ATLA))의 부청장 겸 최고 기술 책임자인 미시마 

시게노리(Shigenori Mishima)  박사가 이 기조 연설을 했다. 미시마 박사는 2022년 12월 일본이 발표한 
방위장비청의 역할과 안보 및 방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그의 연설은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됐다.

미시마 시게노리(MISHIMA SHIGENORI) 박사

일본의 
국방 
기술 
전략



41IPD FORUMFORUM

방위장비청은 일본 방위성의 
외부 기관이다.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약 1,8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방위장비청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작전 요구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둘째, 방위 장비를 효율적으로 획득한다. 
개념연구부터 연구개발, 조달, 운영유지, 폐기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리한다. 
셋째, 방위 장비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국내 산업, 정부, 학계,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이 
포함된다. 넷째, 방위 생산 및 기술 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방위 생산 및 기술 기반은 국방 역량의 필수 요소이며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방위장비청에는 5개의 시스템 개발 부서와 해군 
함정 설계 부서가 있다. 또한 육상, 항공, 해군, 차세대 
시스템을 위한 4개의 연구 센터와 3개의 시험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으며 전례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다.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화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에 중대한 도전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국제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편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안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요인을 염두에 두고 2022년 12월 16일 
세 가지 전략 문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2013년에 처음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의 1차 개정본이 포함되었다. 이 
최상위 문서에 따라 국방 전략과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은 
국방의 목표와 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전략적 세부 사항
제목이 새로운 이들 문서는 2018년에 발표된 국방 
프로그램 지침과 중기 국방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의 10개년 안보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개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향후 
조치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이라는 비전 
아래 외교를 수행하고, 대응 능력과 같은 방위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경제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일본은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와 보완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국방 예산 
수준을 현재 국내 총생산의 2%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방 전략은 10년에 걸친 국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제시한다. 특히, 7대 핵심 
방위 조치를 포함한 방위력 강화 정책을 수립하여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국가 전체의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은 일본이 보유해야 할 
방위력 수준을 제시하고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개발 
계획으로, 5~10년 후의 일본 자위대 구조를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향후 5년간 필요한 필수 장비의 수량과 총 
비용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약 386조 5,000억 원(3200억 
미국 달러)으로 이전 5개년 예산보다 1.6배 증가한 규모다.

국방 전략에는 세 가지 방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무력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가 
용납되지 않는 안보 환경을 조성한다.

•	동맹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화와 시도를 
억제하고 대응함으로써 상황을 조기에 통제한다.

•	일본이 침략당하면 대응하는 데 주도적인 책임을 
지고 동맹국의 지원을 확보하면서 침략을 저지하고 
격퇴한다.
일본의 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국방 구조 강화.
•	미일 동맹의 공동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
•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및 기타 
국가와의 협력 강화. 

국방 전략은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능력으로 7가지 분야를 명시한다. 첫째, 대치 
방어 능력과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를 통해 침략군을 

일본은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Global Combat Air Program)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영국과 함께 미쓰비시 F-X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그림 속의 6세대 전투기는 2030년대 중반에 배치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

방위장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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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에서 교란하여 침략을 억제한다. 억제에 실패할 
경우 무인 방어 능력, 교차 영역 작전 역량, 지휘 통제, 
정보 관련 기능을 통해 비대칭 우위를 확보하고 전 
영역에서 우위를 확보한다. 신속하고 끈질기게 작전을 
지속하여 적의 침략 의지를 분쇄하려면 기동 전개 역량, 
시민 보호, 지속 가능성, 복원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2023년 국방 예산은 2022년보다 26.3% 
증가한 61조 1,156억 원(500억 미국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우선순위
방위 산업은 공급망 위험, 낮은 수익률, 사이버 보안 
유출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방위 산업 생산 
및 기술 기반은 사실상 국방 역량 그 자체다.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방위장비청은 이상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한다. 첫 번째는 방위 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 유지 및 강화, 방위 산업 활성화 및 신규 방위 사업 
추진, 수익성 있는 사업 유치, 방산업체 철수 대응을 통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방위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탄력적인 공급망, 산업 및 사이버 보안, 민감한 
기술 관리를 통해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방위 산업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장비 
이전을 촉진하고 해외 군수 판매를 효율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방산 기술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역량을 개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하기 위해 
중요하다. 앞서 7대 핵심 방위 역량 분야를 확인했다. 
방위장비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가속하고 기존 기술을 유지하고 개선할 것이다. 또한 
첨단 상용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고, 방위장비청 내에 새로운 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중장기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레일건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16년에는 시속 7,193km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시제품을 테스트했다.  일본 방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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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위장비청은 중점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전쟁에 필수적인 장비와 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연구 개발 지출은 약 34조 5,540억
원(260억 미국 달러), 즉 지난 5년 동안 지출한 금액의 
약 4.5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대치 방어, 
극초음속 활공체 대응, 드론 및 스웜 공격 대응, 무인 
자산, 차세대 전투기, 기타 역량 같은 분야의 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대치 방어와 관련하여 일본 방위성은 외딴 섬을 
포함하여 일본을 침공하는 군함과 상륙군과 위협 
지역 밖에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재래식 자산으로 
탐지하거나 요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위성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방위성은 
공중 드론과 스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무인 수중정 등의 기술도 확보할 
것이다.

방위성은 이탈리아, 일본, 영국이 2022년 12월 
초에 발표한 차세대 전투기의 개발과 배치를 위한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형 
전자기 레일건과 기타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신속한 획득
방위장비청은 이러한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배치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첫째, 
연구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품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능력을 획득한다. 예를 들어 초고속 활공 발사체 
프로젝트가 있다. 둘째, 운용 가능한 규모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범적으로 배치한다. 고에너지 레이저 
프로젝트가 그 예다. 셋째,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 방위장비청은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생산은 연구 개발과 병행하여 시작된다.  
12형 지대함 미사일 프로젝트가 그 예다.

기존 국방 관련 기술의 유지보수 및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방위장비청은 한정된 인력으로 첨단 능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되는 기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방위 장비의 
고유한 필수 기술 기반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첨단 민간 기술과의 접목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는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즉, 국방 목적의 첨단 상용 기술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자금 지원 분야의 

예에는 극초음속 무기, 고정밀 자이로스코프, 레이저 
기술이 있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	
방위장비청은 국방 목적의 필요에 따라 기초 연구, 다른 
정부 기관 투자, 유망한 첨단 민간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채택하고 수정한다. 이러한 투자는 다음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에서 더욱 확대되고 집중될 것이다.

새로운 안보 및 국방 전략 문서는 국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본의 모든 과학 기술 강점과 연구 개발 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다. 일본 방위성이 연구 개발에 배정하는 예산은 
일본 정부 과학기술 예산의 3~4퍼센트에 불과하다.

방위장비청은 스타트업과 학계 등 외부 기관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년 이후에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새로운 연구소는 혁신적인 방위 장비와 기술 연구를 
실현하는 연구 개발에 집중할 것이다. 방위장비청은 
미래 전쟁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할 
것이다. 방위장비청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과 미국 
국방혁신부 등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면서 일본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국방 기술 전략, 중장기 기술 전망, 
연구 개발 비전 등의 세 가지 전략 문서를 발표했다. 
방위성은 이들 문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 
분야를 식별하는 새로운 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정 
기술 분야와 연구 개발에 대한 방위성의 관심사를 
공개하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방위장비청은 국제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상생 협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o

2022년 12월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가 기자 회견에서 국가 
안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

일본은 레일건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16년에는 시속 7,193km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시제품을 테스트했다.  일본 방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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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프레임워크

동맹국 및 파트너국, 복원력 있는 태평양을 위한 자원과 지원을 약속

2023년 3월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 두 차례의 강력한 사이클론이 
강타한 후 오스트레일리아 육군 CH-47 치누크(Chinook) 헬기가 바누아투 
푸투나(Futuna)에 구호품을 배달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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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23년 3월 초, 시속 230킬로미터로 바누아투를 
관통하는 사이클론이 연달아 발생해 주택이 전복되고 
전선이 끊어졌을 때 태평양 가족은 신속하게 
대응했다. 인구 319,000명의 태평양 섬나라가 두 

차례의 강력한 폭풍과 곧 이어 발생한 쌍둥이 지진으로 인한 
폐허 등의 전례 없는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막대한 작업을 시작했을 때에도 지원은 계속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C-17A 글로브마스터(Globemaster)는 
약 2,000킬로미터를 비행하여 신속 평가팀, 대피소, 정수 용품을 
바누아투에 전달했고, 피지군 공병, 의료 전문가, 기타 대원 수십 
명이 민간 긴급 대응 요원들과 함께 파견되었다. 프랑스군은 
공군 및 해군 자산을 동원하여 물 저장 탱크와 유엔 구호 물품을 
전달했으며, 프랑스 군인들은 뿌리 뽑힌 나무를 제거하고 의료 
대피를 실시했다. 한국은 2억 6,680만 원(20만 미국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승인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은 이번 지원이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바누아투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누아투에 제공된 인명 구조 지원은 해수면 상승, 공중 
보건 위협, 경제적 충격, 자원 개발 같은 도전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태평양 섬나라에서 
활약 중인 새로운 활력을 반영한다. 광활한 태평양 지역은 
지정학적 영향력 다툼과 중국의 의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 변화라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다자간 프로젝트다. 
태평양 지역의 한 지도자는 중국이 뇌물 수수, 스파이 활동, 
기타 정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사이클론이 상륙한 지 일주일 만에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의 

HMAS 캔버라(Canberra)와 600명의 병력, 상륙정, 헬기, 
의료 시설, 보급품으로 구성된 파견대가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 
빌라에 도착하여 평가 및 감시를 수행 중인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항공기 두 대와 합류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40
억 200만 원(300만 미국 달러)의 추가 지원과 물류 전문성 
제공도 승인했다. 페니 웡(Penny Wong) 오스트레일리아 
외교부 장관은 "이번 발표와 배치는 바누아투와 지역 전반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오랫동안 펼쳐온 재난 대비 및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며 "위기의 시기에 태평양 가족은 
오스트레일리아를 믿고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화된 복원력
2주 전 포트 빌라에서 동쪽으로 1,0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웡 장관은 2020년과 2021년에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9개의 
학교를 재건하기 위해 피지에 60억 795만 원(450만 미국 달러)
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더 피지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웡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학교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재건하여 카테고리 5 사이클론에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재생 에너지와 지역 자원을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고등위원회(Australian High 
Commission)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피지의 최대 
양자 개발 원조 파트너로서 2020년부터 인구 95만 명의 
피지에 "기후 및 사회 복원력 강화(enhanced climate and 
social resilience)"용 예산을 포함하여 2,136억 3,200만 원
(1억 6,000만 미국 달러) 이상의 직접 예산을 지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육군과 바누아투 기동군이 수도 포트 빌라에서 청소 작업을 조율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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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력 프로젝트는 지구 표면의 15%를 차지하고 
지각판의 이동으로 인해 1,200만 명의 인구가 잦은 지진과 
화산 폭발에 노출되어 있는 불의 고리를 포함하여 3만 
개의 환초와 섬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에 걸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기후 변화로 인해 사이클론과 홍수의 심각성과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태평양 지역에 연간 
6,677억 원(5억 미국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23
년 초에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발표됐다.

•	 더 피지 타임스는 뉴질랜드가 이전에 기후 
이니셔티브용으로 약속한 120억 1,860만 원(900만
미국 달러)에 추가로 60억 930만 원(450만 
미국 달러)의 자금을 피지에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나이아 마후타(Nanaia Mahuta)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은 시티베니 라부카(Sitiveni 
Rabuka) 피지 총리와 함께한 기자 회견에서 "
기후 변화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대화의 대부분을 피지와 뉴질랜드가 파트너와 
협력하면 우리가 직면한 상당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은 피지 수도 수바 북쪽 타마부아
(Tamavua)에 새 의료 센터를 짓는 데 최대 
133억 6,400만 원(1,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 피지 타임스에 따르면 라부카 
총리는 "매우 시의적절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사모아에서는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가 기후 변화 적응, 재해 위험 대비 및 
대응, 위생에 대한 지역 사회 주도 이니셔티브에 
20억 535만 원(15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사모아 
옵저버(Samoa Observer) 신문이 보도했다. 미국 
국제개발처 부개발 고문 패트릭 바우어스(Patrick 
Bowers)는 "미국 정부는 태평양 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사회가 재난으로 인한 혼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모아 옵저버는 일본이 사모아에 새 경찰차  
14대를 지원했으며, 현지 관리들이 독일로부터 일부 
자금을 받아 업그레이드한 학교 두 곳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지역 특사 베아테 그르제스키
(Beate Grzeski)는 "교육은 젊은 세대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만은 피지 북동부 라바사(Labasa)에 혈액 투석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투석기, 정수기, 기타 물품을 
기증했다. 대만은 지난 20년 동안 피지에 의료팀을 
파견하여 8,000건 이상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실시하는 등 피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피지 주재 대만 대표 조셉 차우(Joseph Chow)는 
성명에서 "대만은 우정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피지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년 2월 미국 해안 경비대 고속정 올리버 헨리(Oliver Henry) 호의 
승무원들이 레마타우(Rematau) 작전의 일환으로 미크로네시아의 월라이  
환초(Woleai Atoll)에 보급품을 전달하고 있다.
브란단 멀다우니(BREANDAN MULDOWNEY) 병장/미국 해안 경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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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부분적으로 중국과 솔로몬제도 간의 2022년 안보 
협정에서 비롯된 충격으로 인해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충격으로부터 지역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고 있지만,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중국 군함이 솔로몬제도에서 보급을 받고 
중국 보안군이 군대가 없는 솔로몬제도에 사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양국이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군의 영구 주둔하는 
전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대장은 2023년 3월 
싱가포르 국제 전략 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최근 중국이 
솔로몬제도에 잠재적으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취한 몇 
가지 조치를 목격했다."며 "이것은 태평양 섬나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관여하고, 원조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고, 태평양 섬나라에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미국 국제개발처의 2022-27 태평양 섬나라 전략 
프레임워크(2022–27 Strategic Framework for the Pacific 
Islands)가 포함된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민관 이니셔티브는 
12개 태평양 섬나라의 지역 사회 복원력,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 성장을 강화하여 "기후 및 재난 영향, 전염병, 경제적 
충격에 더 잘 대응하고 적응하며, 민주적 가치, 좋은 거버넌스, 
인권을 옹호하고 모든 태평양 섬 주민의 공평과 포용을 
증진하는 강력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태평양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 중국은 재정 지원을 줄였다. 더 피지 타임스는 
2023년 3월 중국의 태평양 섬국가에 대한 양자 원조  
및 개발 자금 지원이 2016년에 4,467억 2,500만 원(3억 
3,400만 미국 달러)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2020년에  
2008년의 기여도보다 낮은 2,514억 1,240만 원(1억  
8,800만 미국 달러)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피지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피지의 대외 부채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542억 5,800만 원(1억  
9,000만 미국 달러)을 중국수출입은행에 지고 있다.

중국의 이 지역에 약속한 것에 대한 우려는 재정 문제를 
넘어서며 2023년 초에 뒤늦게 임명한 태평양 특사로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 10개 태평양 섬나라는 
경제 및 안보 관계를 강화하자는 중국의 광범위한 제안을 
거부했다. 더 디플로매트 잡지는 데이비드 파누엘로
(David Panuelo) 당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지역이 "중국의 궤도에 매우 가까이 
편입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후 의회에 중국과 단교하고 
대만과 수교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파누엘로는 전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크로네시아로부터 지지나 최소한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뇌물 수수와 스파이 활동 같은 회색 지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누엘로 전 대통령은 2023년 3월 서신에서 "중국의 
정치전이 많은 분야에서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뇌물을 받고 공모하고 침묵하기 때문이다."며 "분명히 
말하겠다. 공식적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중국 관리들로부터 
내 개인 안전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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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러한 비난을 일축했다.
하와이에 기반을 둔 독립 연구 기관인 동서센터(East-

West Center)의 선임 펠로우 데니 로이(Denny Roy)는  
2023년 3월 아시아타임스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솔로몬제도 협정과 같이 중국이 이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익을 거두었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중국이 태평양을 
중국의 호수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췄고 당분간 강력한 
역류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반대는 중국 정부의 자체 행동에서 
유발된 과도한 행동의 전형적인 특징이다."고 주장했다.

대응 준비 완료
파누엘로 전 대통령이 중국의 강압을 폭로하는 동안, 미국 
해안경비대 고속정 올리버 헨리는 불법 조업에 대응하고 
외딴 환초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일주일간의 미크로네시아 파견을 막 마쳤다. 레마타우 
작전의 일환으로, 고속정의 승무원들은 괌의 주민들과 
기업들이 기부한 식량, 의류, 교육 자료, 장난감, 낚시 장비, 
해양 유리섬유 수리 키트, 물 펌프 등 2,000킬로그램이 넘는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 해안경비대와 현지 
공공 안전 및 재해 관리 당국의 수색 및 구조 훈련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미국 해안경비대 미크로네시아/괌 섹터 사령관 
닉 시몬스(Nick Simmons) 대령은 보도 자료를 통해 "특히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 미크로네시아 연방 파트너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2023년 3월 마히 타히(Mahi Tahi) 작전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방위군 약 300명이 해상수송함 HMNZS 
캔터베리(Canterbury)를 타고 피지에 파견되어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훈련, 상륙작전, 학교에 도서 및 기타 물품 
전달 등을 진행했다. 피지 해군도 HMNZS 캔터베리에서 
상륙정 및 헬리콥터 운용 교육을 받았다. 훈련을 지휘하는 
합동 태스크 그룹 사령관 멜 차일즈(Mel Childs) 대령은 
보도자료를 통해 "뉴질랜드 해군의 핵심 역할은 태평양 
전역에서 재해에 대응하는 것이며, 필요할 때 이 중요한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주 훈련해야 한다."며 "
복무 기간 내내 피지군과 함께 훈련하고 활동하는 행운을 
누렸고 피지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과 파트너 간의 안보 협정은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 보여준다. 2023년 5월 말, 파푸아뉴기니와 
미국은 파푸아뉴기니 방위군의 훈련과 인프라를 강화하는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밀수, 불법 조업, 기타 불법 활동을 
단속하는 미국 해안경비대 및 해군 함정에 파푸아뉴기니 
요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에 따른 것이다. 

파푸아뉴기니는 또한 2023년 1월 성명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기후 변화, 사이버안보, 국가 기술의 
경제적 요소 같은 비전통적 안보 도전이 전략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공동 안보 이익의 진화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안보 조약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한 달 전, 오스트레일리아는 바누아투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치안, 생물 안보, 해양 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 

2022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해상에서 실시된 카카두 훈련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초계함 HMAS 브룸(Broome), (왼쪽)과 피지 해군 초계함  
RFNS 사베나카(Savenaca)가 승선 작전을 펼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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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족 우선 접근 방식을 
실질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며 "태평양 가족의 일원으로서 
협력하여 공동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바누아투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강화된 연대
이러한 도전 과제에는 바누아투의 80개 섬 전체 인구의 
80% 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총생산 1조 2,783억 
6,320만 원(9억5,600만 미국 달러)의 절반이 넘는 경제적 
타격을 입힌 재난인 두 번의 사이클론 재앙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바누아투의 긴 여정이 포함된다. 동맹국과 
파트너는 당분간 바누아투에 머물 계획이다. 태풍이 지나간 
지 불과 몇 주 후, 미국 국무부는 포트 빌라에 대사관을 
개설하여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양자 
협력 및 개발 지원 분야를 촉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3년 4월 초까지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피지가 제공한 
기부를 포함하여 30톤의 식량과 의료용품을 전달하고 비상 
통신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앞장섰다.

복구 노력이 탄력을 받는 와중에도 파트너들은 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2023년 3월 더 피지 

타임스는 영국이 수바(Suva)에 태평양 파트너십 시설을 
설립하여 취약한 지역사회가 기후 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사모아에서 아시아 개발 은행은 2017년에 출범하여 2026
년까지 운영할 태평양 재해 복원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연 
재해 및 보건 비상 사태에 133억 8,900만 원(1,000만 미국 
달러)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일본은 유엔개발계획을 통해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동티모르, 바누아투 등 4개 태평양 
섬나라가 태양열과 수력 등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2년간 495억 3,190만 원(3,700만 미국 달러)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 칸니 위그나라자(Kanni 
Wignaraja)는 성명에서 "많은 태평양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청사진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라부카 피지 총리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만이 
지역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위협과 함께 지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 가족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o

2023년 3월 파푸아뉴기니 방위군 사령관 마크 고이나(Mark Goina) 소장(왼쪽)과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 총사령관 앵거스 캠벨(Angus Campbell) 
대장이 파푸아뉴기니 방위군에 신형 PAC-750XL 유틸리티 항공기 2대를 인도하는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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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전세계적인 
골칫거리로: 판매되고 있는 생선 다섯 
마리 중 한 마리는 불법 어획된 것이다. 전 
세계 바다의 65%가 집중되어 있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는 
국가 경제를 해치고, 이미 부족한 어획량을 붕괴 수준으로 
몰아가며,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강제 노동까지 조장하는 불법 어업이 횡행하고 
있다. 생선이 주요 식량 공급원인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당 자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불법 조업 행위 식별에 전문 지식을 갖춘 새 국제 
비영리 단체 컨소시엄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각국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조업으로 의심되는 어획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및 배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2022년 5월에
발족된 합동분석조직(JAC)은 점점 
심각해지는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이니셔티브로서 
무료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다수의 해양 
관활권과 국제수역의 한계에 부딪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비해, 
IUU 어업의 규모는 최근 몇 년 새 계속 
증가추세였다. 특히 코로나19 규제로 타격을 
입은 빈곤층이 불법 조업에 뛰어들면서 감시와 단속이 
더욱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단속 역량을 갖춘 국가라 
해도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 없이 개별적으로 이를 집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합동분석조직은 어업에 대한 모니터링, 통제, 감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 허브이자 포럼이다. 합동분석조직의 
파트너 단체들은 데이터, 혁신기술, 파트너십 조성 등을 
통해 각국이 IUU 어업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 국제 모니터링, 
통제, 감시(IMCS) 네트워크, TM-트래킹이 함께 설립한 
합동분석조직은 당국 기관에 어업 정보, 분석,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 많은 비영리조직이 함께하게 되면서 더 
깊이 있는 대처가 가능해졌다. 합동분석조직의 자금은 각국 
정부 및 자선 단체가 지원한다.

토니 롱(Tony Long) 글로벌피싱워치 최고경영자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의 이니셔티브와 도구, 파트너십은 
물론이고 각기 다른 강점과 전문 분야를 모두 동원한다면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먼 바다는 말할 것도 없고, 자국의 
해역에서조차 조업을 감시하고 모범 사례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는 단속 공백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부추기게 되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2023년 2월 보고서를 통해 "IUU 어업 
문제의 핵심은 전 세계 어류자원량의 고갈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요 식량 공급원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며, "해양 생물들은 

인간이 그어 놓은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움직이며, 불법조업 어선 역시 광활한 
바다를 누비며 전세계 바다의 자원을 
착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IUU 
어업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적 차원의 문제"
라고 지적했다.

국제 모니터링, 통제, 감시(IMCS) 
네트워크의 마크 영(Mark Young) 전무이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합동분석조직이 파트너국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하며 "기존에는 동일한 

공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다수의 
기관과 협력해야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합동분석조직에서는 원스톱 쇼핑처럼 하나의 창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낮은 리스크, 높은 수익률
불법 어업이란 특정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어획하는 것을 뜻한다. 비보고 어획량은 
실제 어획량보다 축소되거나 전혀 기록되지 않은 
어획량을 가리킨다. 비규제 조업의 경우 위성 및 레이더 
모니터링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도양 북서부와 대서양 남서부 

불법 조업 근절과 경제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술 및 데이터 접근성 개선 컨소시엄
포럼 스태프 / 국제 모니터링, 통제, 감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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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 설립의 주축이 된 비영리단체들은 공동의 

노력을 지원하며 여타 전문기관의 도움도 

환영한다. JAC를 발족한 세 단체는 다음과 같다.

•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

는 해양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한다. 

또 글로벌피싱워치는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기 위해" 위성 이미지, 

머신러닝 및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하여 

선박자동식별시스템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GPS 좌표를 추적한다.

•	국제 모니터링, 통제, 감시 네트워크(IMCS)는 

회원국과 어업 규정준수 및 단속 책임자 

간의 '소통과 협력, 조정"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개발도상국 내 해양수산법 집행 

기관의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TM-트래킹(TMT)은 각국의 수산 당국과 

국제기구에 정보 및 분석을 제공하여 파트너 

국가가 수산법 집행 및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다. 

이후 JAC의 파트너로 추가 가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연구 기관인 C4ADS는 특정 

어선과 해당 어선의 어획량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이나 개인을 매칭시킬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분석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젝트의 수석 분석가인 C4ADS의 샘 

나우조카스(Sam Naujokas)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해상에서 선박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두더지 찾기 게임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했다.

•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Allen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는 자사의 위성 기반 

소프트웨어인 스카이라이트(Skylight)와 

글로벌피싱워치가 TM-트래킹과 공동 

개발한 베셀 뷰어(Vessel Viewer) 같은 

기술을 함께 활용하여 어업 데이터를 

개선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JAC의 파트너 조직들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오징어 어업은 관리 계획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가 부재하다고 마크 영 전무이사는 말한다. 

단속의 목적이 단지 어류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IUU 어업은 조직 범죄와도 
관련이 있다. 2023년 1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불법 어업이 "강제 
노동, 마약 밀매, 자금 세탁, 야생동물 밀매와 같은 중대 범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서 불법 어업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IUU 조업을 단속하는 국가들은 수산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포획·채취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미국해군연구소의 2023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 중국이 어류 소비량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불법 어업 관행에 대한 취약성, 참여도 및 대응 노력을 기준으로" 152
개 연안 국가를 평가하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지수에서 꾸준히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해당 지수는 글로벌 
수산양식 컨설팅 업체인 포세이돈 아쿠아틱 리소스 매니지먼트와 
스위스의 비정부기구인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글로벌 이니셔티브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가 개발했다.

중국 어선이 타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해군연구소는 중국의 
원양어선단이 4,600척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매년 공해의 
더 먼 바다로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제니퍼 
루니온(Jennifer Runion) 미국 해안경비대 사령관은 많은 중국 
국적 어선과 선원들이 '정규직이 따로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무장 대중 조직'이라고 중국이 설명하는 해상 민병대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어부들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을 감시하고 있으며 훈련 및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환태평양 전역의 연구소와 협력하는 하와이의 비영리단체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은 2021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IUU 조업이 
리스크는 낮으면서 수익성이 높은 이유는 처벌 수위가 평범한 
수준의 벌금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저 바닥을 그물로 끌어 취약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박도 
존재한다. 어선단은 참치, 오징어 등의 어종을 포획한 뒤 국가 규제가 
부재하거나 느슨한 항구에 불법 어획물을 하역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어획물을 공장에 하역하거나 
먼 바다의 냉장 화물선으로 옮겨 싣는 환적 행위가 어업 
규제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감독 체계가 없는 일부 

합동분석조직은 어업에 대한 모니터링, 통제,  

감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 허브이자 

포럼이다. 합동분석조직의 파트너 단체들은 

데이터, 혁신기술, 파트너십 조성 등을 통해 각국이 

IUU 조업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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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서는 이런 과정을 악용해 어획물을 운반할 수 있어 
이런 방식을 통해 IUU 조업으로 잡은 어류가 공급망에 
유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 조업은 합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생계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각국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인공위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해상 
범죄자들을 식별하고 억제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합동분석조직의 임무는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첨단 
기술을 동원해 IUU 조업 및 그 수혜자를 식별해내고,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문 지식의 통합
2022년 5월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의 정상들은 일본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수산업 보호를 위해 
정보 공유 및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정보통합망(MDA)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지자들은 이와 같은 협약이 
IUU 조업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으로써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반겼다.

2007년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IUU 어업 근절을 포함한 
책임 있는 어업 관행 촉진을 위한 지역 행동 계획'을 
수립했으며, 해당 계획의 11개 회원국은 어업 관리 강화를 
목표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수산물 업계 전문가들을 위한 온라인 뉴스 채널 시푸드 
소스(Seafood Source)에 따르면 2022년 투발루 정부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어선을 위성으로 감시하기 위해 뉴질랜드 기업을 
고용했다. 한편 미국과 13개 태평양 도서국은 승선협정을 
체결해, 도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현지 당국 법 집행을 
위한 미국 함정의 지원을 승인했다.

 마크 영 전무이사는 "이러한 협력 관계가 민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되고 육성되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주수산관리국의 비브 페르난데스(Viv Fernandes) 
국제규정준수정책 선임 관리자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합동분석조직과의 협업은 초기 단계"라고 말하며, "우리는 
해당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국제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관련 정보와 분석을 공유함으로써 IUU 어업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들 역시 협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뉴질랜드의 국제어업규정준수 팀장인 앤드류 
라이트(Andrew Wright)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어업은 
데이터가 넘쳐나는 분야로, 현재 단속 요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합동분석조직는 회원국들이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선 담당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분석조직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영리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속 회원 단체들은 역량이 부족해 
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기술 및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며, 특히 IUU 조업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크 
영 전무이사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상적으로는 전세계 
해양정보통합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6월 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엔해양회의에서 당시 미국 국무부 산하 해양 및 
국제환경 과학국의 부차관보였던 모니카 메디나(Monica 
Medina)는 "새롭게 발족한 합동분석조직는 다양한 그룹이 
뜻을 모아 기존 기술들을 활용하여 어업 정보 수집과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는 경이로운 모범 
사례"라고 상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동으로 
창출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진들의 
손에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o

2023년 3월 마셜제도 해양자원청 직원이 마주로 라군에서 어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피지 수바의 한 시장에서 관계자들이 크기가 미달인 생선을 몰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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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및 파트너국, 사상 최대 규모의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을 위해 호주에 집결

하나된 
결의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 연합 
합동 전구 의료 구성군 소속의 호주와 미국 
병장들이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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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스태프

맥레넌(Ben McLennan) 호주 
육군 대령은 발 뒷꿈치의 적을 

밟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안무가처럼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퀸즐랜드 북동부를 
가로질렀다. 그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탱크, 
군함, 항공기, 병력 모형이 점점이 놓여 있는 
8×16미터 크기의 지도 위를 종횡무진하며 
호주 방위군 참모총장의 상임 고문인 켄 
로버트슨(Ken Robertson) 준위에게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의 작전 개요를 
설명했다. 때는 2023년 7월 말, 12여 개 국가 
34,500명의 병력이 호주에 집결해 다양한 
전투 분야의 실전 훈련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한 역대급 '전쟁 게임 올림픽'이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기였다.

맥레넌 대령은 모의 분쟁 지역 주변에 
배치된 의자에 앉아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경청하고 있는 로버트슨 준위에게 "모든 
군사 활동이 그러하듯 이 훈련 역시 일종의 
리허설이다"라고 말하며, "연합군으로서 
작전을 수행하고 전투하는 데 필요한 핵심 
측면들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훈련하고, 
함께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행동하겠다는 공동의 헌신, 공동의 결의, 
공동의 협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와 미국이 공동 주관하는 격년제 
합동훈련으로 10회를 맞이한 탈리스만 
세이버는 올해 사상 최대의 규모와 복합성을 
자랑했으며,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 
긴장감을 조성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현실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우방국 간의  
파트너십 강화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이는 피지,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통가 등 탈리스만 세이버에 
처음으로 참가한 국가와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한 
국가의 면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자국 병사의 7%에 해당하는 40명 
규모의 통가 파견대를 이끈 타우 아홀레이
(Tau Aholelei) 중령은 통가와 같은 소규모 
개발도상국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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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것은 "역내 안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는 통가보다 
3배 큰 2,300평방킬로미터의 타운스빌 
야전훈련장에서 진행된 포럼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국의 안보 이해관계는 모두 다르다. 
하지만 동시에 공통의 안보 이해관계 역시 
존재한다"며, "비록 참여국들 중에는 소국에 
불과하지만 우리도 안보 파트너국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 
단순한 기여가 아닌 작전과 파트너십에 가치를 
더할 수 있으며, 안보 작전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호주 방위군 전투훈련센터의 사령관이자  
2005년1회 훈련에 참가했던 베테랑이기도 한 
맥레넌 대령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통가를 
비롯한 새로운 병력을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통합하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면서, "2개국으로 시작한 훈련이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13개국으로, 그 다음에는 17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통합은 병력과 절차, 플랫폼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이다.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 간 병력은 통합이 꽤 잘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진지함이 있고, 협력과 협업을 통해 한 
팀을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활동은 여러 국가에 적합한 공통의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기술 연마
타운스빌(Townsville Field) 야전훈련장에 놓인 
맥레넌 대령의 지도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텐트와 트레일러 내에는 군과 민간 분석가들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 나란히 앉아 각종 영상과 
병력 이동이 표시된 디지털 이미지들을 분주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작전 성과를 
개인별로 실시간 평가하는 것이었다. 연합군이 
강 건널목에서 실시한 양동작전이 예상했던 
적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는가? 실제 타깃은 
은폐하면서도 적을 당황시킬 수 있는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맞춤형 평가에는 GPS 추적기, 모바일 장치 
및 파견 코치가 동원되었다. 맥레넌 대령은 
프로 스포츠를 생각하면 쉽다고 말한다. 그는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Stars and Stripes)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행동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 도중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다음 주에 있을 
시합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다음 플레이를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셈이다"라고 말하며, "결국은 
우리의 코칭 네트워크가 해당 통합 조직에서 
제시하는 피드백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첨단 기술과 인간 분석의 결합은 다른 
분야에서도 이루어져 미국 군인들은 심장 위에 
휴대폰과 연결된 장치를 착용하여 맥박 산소 수치, 
심박수 및 기타 생리적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보건 대응 및 성능 체계를 테스트하기도 했다. 
이 기기는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부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의사 결정을 방해하거나 성과를 저해할 
수 있는 열 스트레스 징후를 감지하면 의료진과 
분대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군 의료 전문가들은 또한 다국적 팀을 구성해 
호주 대륙 전역에서 탈리스만 세이버 참가자들을 
진료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작전 준비태세를 
강화했다. 제3보건대대 소속 호흡기 전문의인 
조나단 폴라섹(Jonathan Polasek) 호주 육군 
대위는 퀸즐랜드의 수도 브리즈번(Brisbane)
에서 북쪽으로 약 520킬로미터 떨어진 록햄튼 
육군예비대 기지, 일명 '캠프 록키(Camp Rocky)'
에서 진행된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상호운용성을 갖추는 것, 함께 배치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라며, "호주와 미국은 세계 
여러 문제에 같이 대처해 온 오랜 파트너였으며, 
의료와 간호 분야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실제 치료 
방식이 유사하다. 그런만큼 우리는 서로의 운영 
방식을 매우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역량을 쉽게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 거의 50여 명의 대원이 참가한 
유타주 방위군 제144지역의료지원중대 소속의 
의사보조인 안드레아 보이어(Anndrea Boyer) 
대위는 "적응력을 발휘하여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며 "협업을 통해 다양한 트라우마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여러 장비와 의료 용품을 사용하여 
마치 기계처럼 오차 없이 돌아가는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서로를 통해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협업과 혁신은 약 30척의 함정과 
잠수함, 50여 대의 항공기가 500여 개의 
임무를 수행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전반의 
주요 기조였다. 이번 합동 훈련의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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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방위군과 미군은 다영역 타격 역량의 
일환으로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타격했다.

•	일본 육상자위대는 호주에서 12형 지대함 
미사일과 3형 Chu-SAM 지대공 미사일의 첫 
실사격을 실시했다.

•	한국군은 호주에서 처음으로 K239 천무 자주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K9 썬더(Thunder) 
자주곡사포를 배치했다.

•	미국 육군과 해군은 퀸즐랜드 북부에 3km 
길이의 선박-해안 간 석유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오지에서의 군사력 유지 역량을 
입증했다.

•	호주 방위군과 미군은 퀸즐랜드 보웬(Bowen)
에 540미터 길이의 부잔교를 설치했다.

•	호주 공군 KC-30A 다목적 전투기와 미국 
공군 KC-46A 페가수스(Pegasus) 탱커가 
최초로 공중 급유 작전을 함께 수행했다

훈련의 목표는 다국적 군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상륙군 제7함대, 
태스크포스 76, 제7원정타격단의 사령관인 크리스 
스톤(Chris Stone) 미국 해군 소장은 미국 해군 연구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실제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일종의 다음 단계라 할 수 있는 상호호환성으로, 
이는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든 다른 파트너를 위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말하며, "전술, 테크닉, 
절차, 교리, 이해, 훈련, 숙련도가 서로 유사하여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처럼 상호 호환이 가능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 현재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 강화
그렉 빌턴(Greg Bilton) 호주 육군 중장은 목초지를 
가로지르는 25킬로미터 길이의 험난한--빨래판처럼 
울퉁불퉁해 음료를 마시기 힘들고 충격 흡수 장치와는 
상극인--비포장 도로의 끝에서 미국 해군의 
공기부양정이 독일, 일본 및 미국 병사들을 랭햄 
비치에 상륙시키는 모습을 모래 언덕에 올라 관찰했다. 
길게 뻗은 황금빛 모래 해안선이 마주보고 있는 곳은 
타운스빌에서 남동쪽으로 약 725킬로미터 떨어진 
스타니지 베이(Stanage Bay)로 이곳은 땅이 코럴해
(Coral Sea)를 향해 북쪽으로 비쭉 튀어 나와 있어 마치 
솟대 같이 생긴 반도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빠르게 
몰려오는 폭풍 구름에 흐릿해진 수평선 위로 동쪽으로 
항해하는 군함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고, 미국 해병대 
MV-22B 오스프리 틸트로터의 굉음은 해안선을 따라 
비행할 때 최고조에 달했다. 그곳으로부터 남동쪽에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참가한 
인도네시아군 낙하산 부대원들이 
숄워터 베이(Shoalwater Bay)에서 
전술 투입을 실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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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숄워터 베이(Shoalwater Bay)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미국 낙하산 부대가 C-130 항공기로 전술 투입을 실시했고 
한국 해병대는 또 다른 상륙 거점을 확보했다. 

상륙 강습 훈련은 탈리스만 세이버의 다국적 특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호주 방위군 합동 작전 사령관인 빌턴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본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유럽도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들은 해당 훈련을 자국 군대가 이와 같은 조건에서 
작전을 수행해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나스 링케(Jonas Linke) 독일 해군 해상대대 대위는 200여 
명의 독일 공수 및 보병 병력을 이끌고 최대 15,000킬로미터를 
이동해 인도태평양으로의 첫 파병길에 올랐다. 그는 스타니지 
베이(Stanage Bay)의 집결지에서 사명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가 쌓이면서 문화적 차이는 사라졌다며, "미국 해병대 및 
일본군과 함께 참여하는 것은 훌륭한 훈련 기회였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지만, 우리에게는 군사 언어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으며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최초로 100여 명의 병력을 탈리스만 세이버에 
파견한 인도네시아는 아리프 위디얀토(Arief Widyanto) 
육군 중령의 지휘 아래 30여 명의 낙하산 부대원들이 상륙 
강습 중 급습 작전을 수행했다. 제501공수대대 사령관인 
아리프 중령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훈련이 시작될 때부터, 
심지어는 그 이전의 훈련 기획 단계에서부터 배운 것이 너무 
많다"고 소감을 밝히며, "인도네시아군이 외국에서 열린 
대규모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우리 장병들은 
타국 군인들과 직접 교류하며 좋은 관계를 구축했으며, 
지상군은 연합군의 역량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등 많은 이점을 누렸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숲속과 막사에서 서로 배우고 나누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한겨울 저녁, 구미를 당기는 양고기와 
스테이크 냄새가 가득한 타운스빌 야전훈련장의 취사장과 
야전 주방 근처 접이식 테이블에 앉은 아리프 중령과 
아홀레이 중령은 "우리는 미래에 대해, 특히 각 군을 
조직하는 것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서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고 말하며,  
"핵심은 파트너십이며 이와 같은 관계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의실에서 격식을 차리고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자연스런 유대감이 
생길 때 비로소 신뢰와 존중이 쌓인다"고 설명했다.

'하나된 결의'
흙먼지로 뒤덮인 차체에 물이 창문까지 튀어 짙은 얼룩이 
남은 흰색 도요타 랜드 크루저(Land Cruiser) 사륜 
구동을 몰고 온 미국 육군 브라이언 마틴(Bryan Martin) 
대령은 논란 많은 변속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듯 노련한 
운전 실력으로 타운스빌 야전훈련장의 도랑을 헤쳐 
나갔다. 하와이에 위치한 합동 태평양 다국적 준비 센터의 
사령관이자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부책임자인 마틴 대령은 
광활한 전장을 살펴보며 작전을 분석하는 동시에 지도와 
무전기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다. 차에서 내려 험난한 
지형을 걸어서 이동한 그는, 빽빽한 수풀과 나무 사이에 
위장되어 있는 차량들의 간격을 살폈다. 그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155mm 포탄의 폭발 반경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차량 분산이 꽤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쪽은 조금 타이트하다"고 말했다. 

이번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 최초로 진행된 또 다른 
훈련은 합동 태평양 다국적 준비 센터와 호주 방위군의 전투 

퀸즐랜드의 숄워터 베이 훈련장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 한국 
해병대가 상륙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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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센터가 역량을 통합해 10일간 합동강제진입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연합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적의 
침입에 맞서 호주를 수호했다. 마틴은 이것이 의지를 
시험하는 적응형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시나리오 
기획자들이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 훈련은 공동의 군사적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우방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며, 태평양에서의 
전력 투사 및 결정적인 육상 전력 수행 측면에서 가능성의 
영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훈련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호주와 미국의 한층 확장된 군사적 파트너십을 
입증했다. 양국의 관계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의 
참호로 100여 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며, 1951년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으로 더욱 굳건해졌다. 훈련이 
시작되기 몇 달 전, 호주는 자국의 안보 과제에 대한 
종합평가인 국방전략검토를 발표했는데 해당 보고서는 
85,000명으로 구성된 호주 방위군이 "해안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고기동 다연장 로켓발사기
(HIMARS)와 같은 장거리 타격 능력 개발, 장거리 대함 
미사일의 전투기 탑재, 미국과의 군사 계획 강화, 호주 
주둔 미군의 순환 배치 확대 등을 권고했다. 

탈리스만 세이버가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호주와 
미국의 국방 및 외교 장관은 브리즈번에서 만나, 미국 해군 
잠수함의 호주 기항 정례화와 미국 육군 수송함 및 미국 
해군 해상초계기를 호주에 순환 배치하기로 하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한  
2024년까지 호주 국방정보기구 산하 통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 2025년까지 호주에서 유도형 다연장 로켓체계를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했으며,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육군에서 41년간 복무한 로이드 오스틴
(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은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국방장관과 타운스빌의 라바락(Lavarack) 
막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훈련 참가자들에게 "전장에서 
옆을 돌아봤을 때 그곳에는 언제나 호주 군인과 수병, 
공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수많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군인들이 있었다"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상호운용성. 공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탱크 트랙과 항공기 프로펠러, 군화가 일으킨 타운스빌 
야전훈련장의 뿌연 모래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맥레넌 대령과 마틴 대령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2025년에 
있을 탈리스먼 세이버 훈련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호주인이라면 "시드니 하버 브리지에 
페인트칠하기"라고 비유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끝이 없는 
과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다국적 파트너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다.

맥레넌 대령은 역사적인 이번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해 놓은 전장 지도를 발밑에 둔 채 "전반적으로 이번 
훈련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는 함께 작전하고, 함께 훈련하며, 함께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여 함께 싸우겠다는 하나된 공동의 결의와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다...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것은 관계다"라고 강조했다.  o

서호주 더비(Derby)에서 실시된 
탈리스만 세이버 2023에서 
호주 육군 병사가 흰개미 언덕을 
엄폐물로 사용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2023년 8월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중 합동 작전 
사령관인 그렉 빌턴 호주 
육군 중장이 퀸즐랜드주 
스타니지 베이에서 열린 
다국적 상륙 강습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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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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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리핀군 특수작전사령부(SOCOM AFP) 부사령관 라눌포 A. 세빌라

(Ranulfo A. Sevilla) 대령과 그의 미국측 파트너인 제1특전단(공수) 

제3대대 사령관 빈센트 엔리케즈(Vincent Enriquez) 중령은 지난 

4월 필리핀에서 열린 발리카탄 2023 훈련 중에 포럼과 인터뷰를 

가졌다. 세빌라 대령은 또한 발리카탄 2023 특수작전부대(SOF 또는 SOFOR) 

실기동훈련(FTX)의 총괄 책임자이자 발리카탄 지휘소 훈련(CPX)에서 특수작전부대 

사령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지속적인 대면 교류가 양자 

관계의 기반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은 필리핀군 특수작전사령부와 미국 

태평양특수작전사령부가 필리핀-미국 파트너십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라눌포 A. 세빌라 필리핀군 대령(왼쪽)과 미국 제1특전단(공수) 제3대대 사령관 빈센트 엔리케즈 중령이 
필리핀 막사이사이(Magsaysay) 요새에서 열린 발리카탄 2023 훈련 중에 연설하고 있다.  새뮤얼 김 -> 새뮤얼 김(SAMUEL KIM)

특수작전부대, 파트너국 역량및 
집단적 힘 구축

해군 특수작전부대 소속의 필리핀 수병들과 미국 해군 특수전 요원들이 팔라완 주에서 실시된 발리카탄 훈련 중 
목표물에 접근하고 있다.  

다니엘 가이더(DANIEL GAITHER) 하사/미국 해군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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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발리카탄 2023에서 당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설명해달라.

세빌라 대령 Col. Sevilla: 나는 필리핀군 
특수작전사령부의 부사령관이고 발리카탄에서는 
특수작전부대 실기동훈련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 
2년 전 발리카탄 훈련의 큰 틀이 기획되고 있던 
당시, 특수작전사령부의 플레이어들을 감독할 훈련 
전담 부서를 특수작전사령부가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작년 [2022]에 이 훈련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고 내가 현재 훈련 책임자를 
맡고 있다. 특수작전사령부 특수작전부대 일을 
총괄하는 훈련 책임자 외에도 특수작전부대 지휘소 
훈련 사령관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훈련 책임자와 
특수작전부대 지휘소 훈련 사령관이라는 두 개의 
감투를 쓰고 특수작전부대 일을 지휘하고 있는 
셈이다. 지휘소 훈련과 테이블톱 훈련 계획에 모두 
참여하는 일은 녹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옆에 있는 엔리케즈 중령이 실제 시나리오를 
진행할 때 이를 감독하는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엔리케즈 중령 Lt. Col. Enriquez: 수퍼비전을 환영한다! 
나는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루이스-맥코드(Lewis-
McChord) 합동 기지에서 복무 중이며 팔라완과 
북부 루손, 막사이사이 요새에 배치된 특수작전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이곳에 왔다. 내 임무는 
상호운용성을 구축하고, 장기적 파트너, 특히 필리핀군 
특수작전사령부와의 협업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훈련에 대한 우리 군의 기대가 무척 크다. 이 정도 
규모의 훈련에 참가한 게 너무 오랜만이고, 파트너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우리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함께할 때 우리의 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포럼: 이전에도 발리카탄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었나?

세빌라 대령 Col. Sevilla: 아직 대위였을 때 참여했던 
적이 있다. 2000년에 나는 특수부대연대(공수) 
교육훈련 담당 부참모장 G8이었는데 그때가 

필리핀과 
미국 병사들이 
발리카탄 훈련 
중에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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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첫 발리카탄 훈련 참가였다. 특수부대 
훈련장교로 근무하는 것 외에 ODA 186(알파 
작전분견대 또는 특수부대 작전단위)의 전술 
레벨에도 참여했다. 내가 참여한 것은 소부대 
전술 훈련이었다. 그로부터 7년이 채 안되었을 
때 또다시 발리카탄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내 소속은 필리핀군 합동 특수작전단
(AFP JSOG)이었다. 당시 특수작전단은 
특수작전사령부가 아닌 필리핀군 직속이었다. 
정보 장교였던 나는 두 차례에 걸쳐 발리카탄에 
참여하라는 임무도 부여받았다. 발리카탄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말해보자면 발리카탄 훈련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전의 발리카탄 훈련은 전술, 기법, 
절차(TTP)의 훈련 교류와 소부대 전술에 더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제 훈련의 무게 중심은 
작전 개념으로 이동했으며, 훈련의 범위와 관점 
역시 크게 확장되었다. 이번 훈련에 특수작전 
유형의 다른 임무들이 도입된 것이 매우 
반갑다. 또한 현재 우리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영토 방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엔리케즈 중령 Lt. Col. Enriquez: 나는 필리핀에서 
열렸던 많은 훈련에 참가했는데, 희한하게도 
발리카탄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훈련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사실이다. 앞서 세빌라 대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은 더 높은 수준, 즉 더 높은 작전 수준이나 
심지어는 전략적 수준에서 훈련을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전 발리카탄에서 했던 전술 
훈련은 관계 정립에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훈련만으로는 실제 전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협업할 수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우리는 전투를 이어나가야 하며 서로 
소통하며 다수의 작전을 조율해야 한다. 이전 
발리카탄의 경우 부대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훈련 규모도 작았기 때문에 모두가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도 좋은 훈련이다. 하지만 서로 공조하는 
합동 훈련의 효과는 얻지 못했다. 반면 올해는 
필리핀과 우리 측 파트너뿐 아니라 호주 
특수작전부대 등 국제 파트너까지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 합동 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것이 올해 훈련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잠발레스(Zambales)  
주에서 열린 
발리카탄 2023 
훈련에서 미국 M142 
고기동 다연장 
로켓발사기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AP 통신

포럼: 발리카탄 2023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세빌라 대령 Col. Sevilla: 올해 호주가 훈련에 
동참했는데 사실 발리카탄에 호주가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는 상호운용성을 넘어 
시스템 통합이 더욱 중요한 주제가 된 것 같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다. 우리 시스템이 
미국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공동의 적이 있다면 그 적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스템을 우리 것에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엔리케즈 중령Col. Enriquez: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필리핀의 
영토 주권과 관련된 우려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파트너십을 통해 필리핀의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침략을 억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 필리핀에게는 매우 유능한 
파트너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가족도 필리핀 출신인데 그런 만큼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필리핀의 문화와 파트너, 그리고 오랜 우정을 
통해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나에게는 
이 점이 정말 기대된다. 또한 군인으로 지금까지 
복무하며 우리의 특수작전부대 파트너 및 필리핀군 
특수작전사령부와의 관계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그들의 본부와 역량이 확장되는 과정을 목격한 것 
역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중대 규모 수준의 
파트너 부대로 시작된 것이 사단으로, 장성급 장교가 
이끄는 전투사령부로 발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제1특전단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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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빌라 대령 Col. Sevilla: 이번 발리카탄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오늘 아침 특수작전부대 행사의 
짧은 개막식에서 내가 언급한 내용이다. 2021년 
중반 미국측 기획자들이 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의 일인데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발라카탄의 시나리오나 훈련 개념으로 다른 
것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제는 소부대 
전략에만 주력해서는 안 된다. 훈련에 비재래전
(UW)을 통합하되 제한된 규모로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훈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비재래전의 7단계를 모두 따르는 대신 몇 
단계는 건너 뛸 수도 있겠다." 다행히 그들은 내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비재래전이 연습에 통합된 
것은 작년 발리카탄 때였는데 그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일이었다. 발리카탄 훈련이 시작되기 
몇 주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다. 
미국 기획자들이 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들과 
논의했던 시나리오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거의 동일하다. 지금 나는 
우리가 하는 연습과 모의훈련 그리고 새롭게 
정립할 개념들이 우리 군의 장병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군 역시 침략이 발생할 
경우 더 잘 대항하며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발리카탄 훈련은 시범 케이스가 될 것이며 

아마도 내년[2024년]에는 규모를 더욱 확장하여, 
단독 비재래전 훈련 뿐만 아니라 합동으로 
실시하는 공조 유형의 비재래전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엔리케즈 중령 Lt. Col. Enriquez: 아,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이곳에는 특수작전부대가 
상주하고 있다. 육군 특수부대 작전분견대가 다른 
특수작전부대 파트너들과 상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규모를 대대본부 수준으로 확장할 
계획도 있다. 이는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겠다는 의미다. 특수작전과 관련해 우리는 "
최초대응"이라는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침략에 대항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다.

포럼: 발리카탄을 비롯한 다른 양자 훈련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의 훈련 책임자와 참가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

세빌라 대령 Col. Sevilla: 나는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는 
내가 필리핀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에서 
근무할 때 맡은 업무이기도 했다. 실제로 나는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quino) 전 대통령이 

필리핀과 미국 
병사들이 발리카탄 
2023 중에 무기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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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한 2012년 국가위기관리 매뉴얼과 그에 
따른 행정명령 82호를 만든 사람 중 한 명이다. 
즉, 나는 우리의 안보 부문이 긴급한 위협과 
급변하는 위기에 대비해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리허설과 훈련을 통해 해당 계획을 검증할 것을 
언제나 권고하는 사람이다. 이때 비상 계획과 
관련된 사람들은 리허설과 훈련에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최근 시작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미국과 필리핀이 곧 합의하여 
다음 연습을 시작하게 될텐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이를 지지한다. 내가 컨퍼런스와 
회의에서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말은 한결같다.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경험을 통해 배우고 
상대방이 하는 일을 관찰한 뒤 부대로 돌아가 
그 내용을 사람들과 나누자는 것이다. 내가 
고위 관리로서 이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실무 수준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훈련이 끝나면 나는 
특수작전부대의 훈련 책임자로서 당연히 사후 
검토를 실시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 관찰한 것, 경험한 것들을 취합하여 이번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두 부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우리의 시스템도 잘 연구해보고 
기술뿐만 아니라 절차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진심으로 강조한다. 

엔리케즈 중령 Lt. Col. Enriquez: 나는 내 부하들에게 
말한다. "지금 본인의 팀을 꾸리고 그 팀에 
투자하라. 다음에 파트너와 함께 이 땅을 밟을 때는 
실제 전투를 위해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기회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 사람들은 주로 
상호운용성과 그들의 역량 개발에 대해서 말하지만 
나는 인간적인 면모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깊은 감사를 느낀다. 나는 누구를 신뢰하며, 그들도 
나를 신뢰하는가? 이번 훈련은 그러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알다시피 진짜 위기가 닥치면 
신뢰를 쌓을 시간은 없는데 발리카탄의 정신('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뜻을 지닌 타갈로그어 
단어)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발을 맞춰 서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인 만큼 우리는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것은 바로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지금 이러한 역랑과 신뢰를 쌓는 것이 침략을 
억지하는 길이다. 그 누구도 우리 팀에 맞서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한다.

포럼: 발리카탄 훈련이나 필리핀-미국 파트너십에 
대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세빌라 대령 Col. Sevilla: 훈련에 함께 했던 
상대국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앞으로 
발리카탄보다 더 큰 규모의 훈련에서 만나 또 
한 번 함께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특히나 [
필리핀군] 특수작전사령부는 이제 막 창설 5
주년을 맞이한 신생 조직으로 여전히 성장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훈련에 고마움을 
느낀다. 우리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의 운영 
방식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교육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넘어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와도 직접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엔리케즈 중령 Lt. Col. Enriquez: 필리핀군 
특수작전사령부 동료들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와 
파트너십, 형제애, 동지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 병사들은 필리핀에서 
근무하는 것을 언제나 기뻐한다. 전술적 
수준에서부터 국가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환영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난 가족이나 친구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계속해서 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호주군 역시 이 훈련에 함께할 
수 있다. 앞으로 발리카탄을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계속해서 키워나가자.  o

필리핀 군대가 
발리카탄 2023 중에 
필리핀 북부의 카파스
(Capas)에서 트럭 
탑재 곡사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AP 통신



66 IPD FORUMFORUM

사색

가장 깊은 바닷속에서 발견된 물고기, 
과학자들이 일본 앞바다에서 포획 및 촬영

로이터

호
주-일본 과학 탐사대가 

최초로 해저 8km가 

넘는 심해에서 물고기를 

포획했다. 심지어 촬영은 

더 깊은 수심에서 

이루어졌다.

2023년 4월, 탐사대의 수석 과학자인 

앨런 제이미슨(Alan Jamieson) 교수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UWA)와 

도쿄해양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실시한 두 달 

간의 탐사 중에 북태평양의 일본 해구 8,022 미터 깊이에서 

꼼치 두 마리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탐사대에 따르면 꼼치류인 슈돌리파리스 벨예비

(Pseudoliparis belyaevi)가 수심 8천 미터 이상에서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어종은 길이가 거의  

11센티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호주-일본 공동 탐사대가 가장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심해어에 대한 10년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DSSV 

프레셔 드롭(DSSV Pressure Drop) 연구선에서 촬영한 원격 

카메라에는 일본 남부 이즈-오가사와라 해구의 해저 8,336 

미터에서 헤엄치는 미기록종 꼼치류가 포착되기도 했다.

민더루-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심해 연구센터의 

설립자인 제이미슨 교수는 "일본 해구는 탐색 장소로 

대단히 훌륭한 곳이다. 해저 끝까지 내려가도 생명체의 

개체 수가 풍부하다"고 말하며, "두세 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부터 우리는 심해란 절대 가서는 안되는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고, 그 편견은 나이가 

들수록 굳어진다.

하지만 심해가 사실상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간과된다...인간이 심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심해는 어떤 곳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학자들이 DSSV 프레셔 드롭 연구선에 탑재된 원격 카메라로 일본 남부 
이즈-오가사와라 해구에서 미기록종 꼼치를 포착했다.  캘러던 오셔닉

삽화: 호주-일본 과학 탐사대가 수심 8천 미터가 넘는 일본 연안 심해에서 
꼼치를 촬영하고 포획했다.  VIDEOELEPHANT,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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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팅샷

2023년 3월 말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는 한국 포항에서 진행된 '두 
마리의 용'이라는 의미를 지닌 쌍용훈련에 참가했다. 양국 장병들은 70
여 년 간 이어져온 동맹군의 전투 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해변 확보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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